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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재임시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를

바라보더라도 다툼이 너무나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의 근저에는 경제적인 것이든,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든 

개인적인 이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소유욕과

명예욕이 바로 다툼의 주범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차이에 따라 상생․협력 내지는 갈등․반목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충남포럼은 집단적인 갈등을 피하고 집단들이 상생의 길을 모색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좀 더 격조 높은 사회가 되기 위하여 다투는 방법,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방법

부터 학습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로 점차 증가하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사전 예방적으로 

해결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이를 통해 금강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

하는 동력을 창출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포럼에서는 이러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개최하는 본 세미나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강 살리기 

사업을 이해하고, 예견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환황해권,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이었던 금강의 바람직한 개발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훌륭한 세미나를 공동주최 해주신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 원성수 상임공동

대표님,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 이영덕 소장님, 공동주관 해주신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오열근 의장님,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님, 공동후원 해주신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님,

공주시 이준원 시장님, 공주시의회 김태룡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협력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아주신 한밭대  

김명수 교수님, “금강살리기 사업 과 지역활성화”에 대해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수자원공사

권형준 박사님, “금강살리기 사업 의 갈등실태 및 해소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아주신  

최병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 이 주 영



<축   사>

안녕하십니까?

중추절을 지난 계절은 보다 풍요로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향하여

한층 가까이 닥아 오고 있습니다. 들녘의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와 

노란 국화꽃 향기가 우리의 시심을 자극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풍요의 계절에 백제역사의 고도인 이곳 공주에서 이준원 공주

시장님,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이주영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

포럼 상임공동대표님,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오열근의장님을 모신 

가운데,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축하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에 비추어 보건데 금강은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한 충청 도민의 젖줄

이며, 동반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강과 함께해온 공주를 포함한 금강주변 7개 지역의 

금강에 대한 애착과 감회는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우리

모두가 금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관련 지역의 주민과 행정

기관들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관련 직간적인 이해 

당사자간에 기능과 결과, 및 수행과정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기획과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출하고 반영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마무리를 위하여 무엇 보다 중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학․연․관․민․언이 만남과 토론의 

장을 통하여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역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예상되는 갈등소지 및 실태를 파악함 

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세미나에서 3개의 주제를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발표와, 지정토론 및 라운드테이불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토론자의 활발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포함하여, 일반 전문가로 참석해주시는 여러 분야 참석자들에 의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에 큰 보탬이 되는 풍성한 수확과 함께 멎진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충남남부권역 정책포럼 관계자 여러분,

본 세미나를 후원해주신 충청남도와 공주시 관계자, 이를 주관해주신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 및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세미나를 기획하고 실제

적인 운영에 갖은 노력을 다해주신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장

이 영 덕



<격 려 사>

존경하는 공주시 이준원 시장님,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이주영 충남포럼상임공동대표님, 원성수 남부권역

포럼상임공동대표님, 이영덕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장님, 오열근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의장님과 고견을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실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금강살리기 사업은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

으로써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충남의 젖줄인 금강은 이름 그대로 비단처럼 굽이굽이 천리를 흘러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수천년 역사를 통해 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천이 되어 오고 있는 금강은

이제 하수처리시설 확충, 친환경적 하천변 복원사업 등 체계적인 유역관리를 통해 물고

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탈바꿈될 것이며,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자연,

문화, 예술, 관광, 레저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진정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

하고,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예상되는 갈등소지 및 실태를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평소 고견을 기탄없이 발표하고 토론하심으로써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06년 전국 유일의, 전국 제1의 상생협력 갈등관리 道의 구현을 목표로 창립된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은 아직은 기반구축 단계에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 상생협력의 문제를 끌어안고, 민간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포럼을 통해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학습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충남포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신 심도있는 세미나를 통해 갈등관리 분야 및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세미나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리며, 여러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포럼 상임고문)

김 용 웅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 피웠던 백제의 고도 공주시는 많은 사적지와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이며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잠재한 행복도시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를 공주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먼저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남부권역 정책포럼,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등 여러 기관 및 단체를

비롯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자 여러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가뭄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홍수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2011년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가뭄시 지역의 제한급수 등의 피해가 불가

피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되는 다목적 댐은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상레져․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범 정부차원에서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우리 

공주시는 곰나루 지구의 정비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통해 새로운 금강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산은 땅을 가르고 강은 땅을 잇는다는 금언처럼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경제도 살아

납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물길로 되살아나 우리의 삶과 문화, 생태를 있는 그대로 기억

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소명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천리 비단 물길, 금강의 옛 모습과 충남도민의 꿈과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많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애정을 아낌없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방문을 통하여 공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 시민과 함께

행복한 공주! 잘사는 공주! 기업하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 목 적

  ❍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과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협력을 위하여  
조직된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및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역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예상되는 갈등소지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

  ❍ ｢금강살리기｣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를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과 ｢범도민협의회｣ 및 ｢공공문제 
연구소｣의 협력․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역할 및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

□ 개 요

  ❍ 때 : 2009년 10월 14일(수) 14:00~18:00 

  ❍ 곳 : 공주시청 대회의실

  ❍ 주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주관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남도․공주시

  ❍ 참석대상 : 50명 내외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 임원 및 회원

      -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가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위원



      - 충남발전연구원 ｢금강살리기｣ 전문가 

      - 충청남도 관계관(｢금강살리기｣ 사업 관련부서, 갈등관리 포럼 관련부서)

      - 금강권역 7개 시․군 관계관(｢금강살리기｣ 사업 관련부서, 갈등관리 포럼 관련부서)

      - 충청남도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 행사일정
 ▮ 진행: 임명재 사무차장(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시 간 내   용
13:30~14:00  • 등    록

14:00~14:30

 • 개 회 사 : 이주영 상임공동대표(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 축    사 : 이영덕 소장(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격 려 사 : 김용웅 원장(충남발전연구원)
 • 환 영 사 : 이준원 시장(공주시)

14:30~14:50
【식전행사】: 상호 교류․협력 MOU 체결식
   -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과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간
   -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과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 간

14:50~15:00  • 휴    식

15:00~16:00

【주제발표】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 좌  장 : 윤진수 원장(복지농도원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위원)

 • 주제 발표 1 :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협력방향
    - 김명수 교수(한밭대학교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위원)

 • 주제 발표 2 : ｢금강살리기｣ 사업과 지역활성화
    - 권형준 박사(한국수자원공사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 주제 발표 3 :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실태 및 해소방안
    -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 /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16:00~16:10  • 휴    식

16:10~17:00

【지정토론】
    - 오열근 교수(단국대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의장)
    - 김재근 부국장(대전일보)
    - 김택진 사무국장(공주녹색연합)
    - 이윤환 교수(건양대 /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 공동대표･운영위원장)
    - 남광현 사무관(충청남도 치수방재과 금강살리기사업팀장)
    - 이준건 위원장(충남포럼 갈등중재위원회)

17:00~17:10  • 휴    식

17:10~17:50

【라운드테이블】
 • 좌  장 : 김용웅 원장(충남발전연구원 / 충남포럼 상임고문)
    - 김태룡 의장(공주시의회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위원)
    - 정형식 공동대표(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
    - 서동일 교수(충남대학교 환경공학전공)
    - 최정진 박사(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심규익 사무국장(충남발전협의회)
    - 조현묵 대표이사(대길환경산업주식회사)

17:50~18:00  • 폐회 및 정리
18:10~  • 만    찬



□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사무국 연락처

 
  ❍ 최병학 포럼 운영위원장(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겸임)

    - 사무실) 041-840-1230, 휴대전화) , 이메일) bhchoi@cdi.re.kr

  ❍ 임명재 포럼 사무차장(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전임책임연구원 겸임)

    - 사무실) 041-840-1238, 휴대전화) , 이메일) tour@cdi.re.kr

  ❍ 이경용 포럼 운영간사

    - 사무실) 041-840-1239, 팩스) 041-840-1229, 휴대전화)
      

이메일) lky

1981@cdi.re.kr / lydian21@naver.com

  ❍ 충남포럼 공식홈페이지 : www.pcpf.or.kr
                            (네이버 검색 : ｢플러스충남정책포럼｣ 등록)

□ 행사장 안내(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gongju.go.kr)

  ❍ 공주시청 오시는 길                  ❍ 공주시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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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3】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실태 및 해소방안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Ⅰ. 서 론
금강은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하여 충북과 충남을 거쳐 강경에

서부터 충남 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강이다(양재경, 2009).

금강은 굽이치며 흐르는 물결이 비단결과 같다하여 조상들이 금강이라 불렀으

며, 아름다운 강이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민족

의 강이다.

충남지역은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중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 시작단계서부터 7개 시 군간 중복사업 및 과다사업, 편입농지 및 골재채

취 등과 관련한 보상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여건이다.

그러나 향후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을 통해 충청권 전체 차원에서 약 3조 3천

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7

개 시 군(공주․논산시, 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군)의 연계사업을 통해 치

수․이수․친수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역협력(지역내 협력 및 지역간 협력)은 물론, 민 관 산 학 연 언간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을 놓고 어떻게 7개 금강권역 시 군간 발생될 갈등유

형은 무엇이고, 지역협력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은 무엇이며,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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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지역간 협력관계는 지역사회발전의 중요한 토대인 바, 충남에서는 지역협력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발전적 대안

으로서의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구축, 대안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연구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예상되는 갈

등을 유형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 및 국내 외 유사 사례분석을 실시,

향후 금강살리기 를 위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유형별 갈등의 소지와 문제점을 조

사, 분석하고,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갈등유형별로 파악

하고자 하였다.

둘째, 파악된 갈등의 소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갈등해소 및 

협력요건을 탐색, 발견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수립,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 공간적, 내용상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의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인터뷰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및 금강권역 7개 시․

군(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지역으로 한정하되, 특정지역의 사례

조사는 국내․외 하천갈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내용상 범위는 갈등의 개념과 특성, 갈등의 유형화(typology), 갈등유형별 관리

전략,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유형 관련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예

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해소와 협력방안 모색을 벤치마킹할 수 있

는 국내 및 국외사례를 수집,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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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 실시 및 현장간담회(상생협

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연계)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한 갈등소지에 따른 해결방안의 

제시와 함께 연구의 한계,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Ⅱ.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1. 금강살리기 사업의 개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금강살리기 사업

이다.

이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 6월 15일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공간적 범

위는 금강이 흐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이다.

금강은 9,915,81㎢의 유역면적을 자랑하며, 대부분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에 

해당된다. 금강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354.6mm이며, 남한 전체의 1/10에 해당

된다.

금강의 상류에는 용담댐, 중류에는 대청댐, 하류에는 금강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으며, 존류의 총 길이는 395.9km에 달한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 목표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

성장 기반 구축의 4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종합대책 수립, IT ET GT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네트워크 구축, 치수선진화로 세계적 녹색국가 발돋움,

지역주민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

를 통하여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뿐 만 아니라,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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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물관리 글로

벌 리더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2) 금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
금강살리기 사업은 해마다 반복적인 재해를 근복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용수확보를 위해 재해예

방과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전, 수변공간을 건전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해야 하며, 단기간의 고투자로 금강정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금강유역 재해 예방과 생태계 복원, 수변 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와 가뭄의 근원적 방지

둘째, 생태계 다양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녹색 생태밸트 구축

셋째,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 극대화를 통한 사람․도시․하천이 상호 

조화되는 Water Front 조성

넷째,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을 마련

3) 추진배경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가뭄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

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홍수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

한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2011년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가뭄

시 지역의 제한급수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되는 다목

적 댐은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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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

을 도모해야 한다.

하천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상레져․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

써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

다. 첫째, 물부족(’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둘째,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

셋째,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 수질오염원의 집

중관리, 하천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복원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밖에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水)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품격의 향상으로 극복해 나갈 필요

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

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는 범 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

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江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닌다.

4) 추진경위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이 결정(’08.12)된 이후로 물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08.12~) 하였다. 이에 따라 안

동․나주(’08.12), 충주(’09.2), 부산(’09.3) 등 선도사업이 착공을 하게 되었다.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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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2.5)를 하였으며, 관계부처 이견조정 등 대외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단(국장급)

을 추진본부(장관급)로 확대 개편(4.14)하였고,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지원협의회
를 설치․운영하고, 江별로 지역협의회 를 구성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기도 하

였는데, 3개 위원회 및 4개 부처 합동 보고대회 개최(4.27), 지역설명회(5.7~19),

관계부처 협의(5.11~15), 전문가 자문(5.14~22) 및 공청회(5.25) 등을 개최하였다.

[그림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체계

5) 사업계획
금강살리기 사업은 금강유역에 2조 4,727억원을 투입하여 본류사업은 2011년까

지,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금강 살리기 사업내용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 비고

합  계(억원) - 24,727

국토부

소 계 16,598

하도정비(준설) 0.5억㎥ 3,720
보 3개소 2,023

생태하천 조성 41개소 124km 5,772
제방보강 26개소 71km 2,371

자전거 도로 248km 303
기  타 - 2,409

농림부 농업용 저수지 30개소 6,767
환경부 수질대책 99개소 1,362

(단위:억원)

 ※ 연계사업(120km/3,181억원), 수공 시행 사업(44km/1,013억원)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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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방향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은 첫째,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폭넓은 여론 수

렴, 둘째, 기본계획 변경고시 등 마스터플랜 후속절차 신속 이행, 셋째, 사업예정 

하천부지 경작지 보상 추진,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다섯째,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이 있다.

7) 추진기구

[그림 2]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기구

8) 금강 살리기 신규사업 추진계획
금강살리기 사업의 신규사업 14건 중 보 등 복합공정이 포함되어 면밀한 사

업관리가 필요한 5개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 해당 5개 사업은 일괄입찰 4건(Turn-Key, 금강 : 서천․부여․청남․공주지

구), 기타공사 1건(한강 : 탄금지구) 등이며, 나머지 기타사업 9건은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실시 설계후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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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강 살리기 신규사업 현황

공구 연장
사업비(억원)

발주방법 비고
계 공사비 보상비

신규10건 198 12,411 9,693 2,718 TK:4, 기타:6

1(서천) 30 1,045 999 46 TK

3(강경) 9 1,924 1,070 854 기타

4(장암) 7 812 513 299 기타

5(부여) 9 2,114 1,260 854 TK

6(청남) 17 2,960 2,678 282 TK

7(공주) 26 1,711 1,686 25 TK

8(대청) 70 541 337 204 기타

9(미호1) 5 171 131 40 기타)

10(미호2) 18 782 710 72 기타

11(갑천) 7 351 309 42 기타

2. 금강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

금강살리기 사업은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천복원 사업이다. 다시 말해, 홍수를 막아 재난을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

비 가뭄 시 사용 가능한 물을 확보하며,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은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막아주고 물길을 따라 생

태환경을 복원하는 환경복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녹지벨트를 조성하고 무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금강살리기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

인하는 경제발전 사업이다. 금강살리기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금강살리기 사업은 지역관광명소 활성화 및 국민 여가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관광․문화발전 사업으로서의 기대가 크다 하겠다(국토해양부, 2009).

1)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금강은 지질구조가 복잡하며, 험준한 산지가 발달해 있고, 이들 산지 사이로 감

입곡류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금강의 중․하류에는 청주분지, 보은분지․대전분지 등의 내륙분지와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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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야․미호평야 등의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많은 천변경작지들이 입지하고 있다.

한편 금강은 홍수조절 능력 및 용수공급 능력은 타 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

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새만금개발로 인한 용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하류의 지천 합류부근에서 토사퇴적으로 홍수 소통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유역별 장래 용수부족량 전망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 금강은 타 강에 비

하여 용수부족량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수가 부족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한국수자원공사, 2006).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근본적인 취지와 부합하는 홍수 및 가

뭄에 대응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3> 4대강 유역별 장래 용수부족량 전망

      년도

 구분
2001 2006 2011 2016 2020

한강 △ 12 △ 22 △ 769 △ 966 △ 1,191

낙동강 △ 65 △ 129 △ 748 △ 889 △ 1,000

금강 + 146 + 121 △ 104 △ 172 △ 186

영산강 △ 9 △ 72 △ 215 △ 241 △ 256

합계 + 60 △ 82 △ 1,836 △ 2,268 △ 2,633

   * 주 : 영산강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합한 수치임

   *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006

이처럼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용수 확보량 13.0억m³ 증대로 장래 물부족

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하도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에 대비하고,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

고로 갈수기에도 풍부한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홍수조절 겸용)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조절능력 9.2억m³ 증대 등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강 을 구현할 수 있다. 퇴적토 준설 등으로 홍수피해와 복구비 절감, 홍수

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로 하류지역 보호, 노후제방 보강으로 치수안전도 증

대 등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금강의 경우 용수확보량 1.1억m³, 홍수조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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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1.0억m³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과제는 우선 이수 및 치수 위주의 하천 환경정비에 의한 

부작용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하천환경 및 생태계 교란과 하천의 자정능력

이 감소하고, 하천공간이 황폐화되었다.

또한, 하천부지 점용 증가, 골재채취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하천관리로 수변생

태계가 파괴되고, 호안 콘크리트 공사 및 직광화 등으로 생태환경이 약화되고 있

다. 특히, 하천둑을 활용한 도로의 개발을 들 수 있는데 갈수기에 하천 유량의 절

대부족으로 인한 유지용수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축산농가 및 고랭지 채소 재배 증가 등으로 하천의 오염부하가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반면, 하수도 및 정수처리시설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은 크게 개선

되지 못하지 있는 실정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증가하는 상황이며, 생활

폐수 및 축산농가의 확대, 비료사용 증가 등으로 TN, T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더불어서 유해 오염물질 퇴적에 의한 수질도 악화되는 상황이며, COD

는 낙동강 및 금강수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BOD는 영산강 수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금강의 경우 금강 하구둑은 높은 BOD, COD 수치를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적

극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수질악화를 위한 방지대책, 특히 갈수기의 수질악화

를 방지하기 위한 수자원 추가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수변구역의 환경보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역의 

토지 이용 적합성 등을 고려한 수변구역의 오염관리 강화 및 식생대 조성과 하천

주변에 녹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를 통한 녹색성장을 추구하여

야 한다.

이번 4대강살리기 사업(금강살리기)를 통하여 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2012년에는 

낚시 가능하고(fishable), 수영할 수 있는(swimmable) “좋은 물” 비율이 대폭 향상

되길 기대하며,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벨트 조성으로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하천 

내 농경지 정리로 비점오염원 저감 및 생태환경 개선, 생태습지, 하천숲 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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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벨트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4대강 주요 지점별 수질 현황

구 분 주요지점 COD(mg/l) BOD(mg/l) 비 고
한 강 가양 5.2 3.0

낙동강 구포 6.1 2.6

금강

공주 6.6 2.6

부여 6.6 2.9
금강하구둑 8.8 3.9

영산․섬진강
광주 5.1 3.7
나주 5.6 5.0

무안 5.1 1.8

* 주 : 금강하구둑은 금강환경유역청 홈페이지 자료임(http://gg.me.go.kr)

  * 자료 : 환경부, 2008 환경통계연감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과거에는 하천과 도시간의 유기적인 연계보다는 수해방지 위주로 하천이 관리

됨에 따라 친수성과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채 방치되어 왔으며, 이러한 결과 

홍수나 재해발생시의 응급정비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미흡하

였고, 하천제방을 자동차도로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과 하천을 차단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으며, 하천 둔치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하도정비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워터프론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환

경문제와 상충될 수 있어서 그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대규모의 사업시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노정해야 했다.

금강살리기 에서 추구하는 친수공간 개발사업은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중교통수단 등 접근성 강화를 통

한 공공성 제고, 배후지역과의 연속성 유지, 환경생태공간으로 자연성 회복, 수변

경관의 개선, 스포츠․레저․쇼핑․주거 등 복합용도 개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의 주요사업과는 별개의 연계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한국형 

녹색뉴딜사업과의 접목을 통해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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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살리기와 함께 추진해야할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를 위한 둔치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

공,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등이 중요하다.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 생산유발효과 약 40조원으

로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1)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클린 IT, 태양광․소수력발전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할 예정이다.

5)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

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IT와 ET 융합형 물관리 기술의 세계표준 모델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금강살리기 마스터플랜(2009.6.8.) 후속절차 이행

1) 금강살리기 실태조사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퇴적구간 및 지장물 현황 파악을 

위한 유관기관(9개) 합동 답사(2009.3.10)가 실시되었으며, 불법설치․기초조사를 

위해 지자체 합동(금강․한강변 지자체 15개 29명(3.16~3.31))으로 지도․단속이 

1)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순공사비 19.4조원)에 대해 한국은행 ’06년 산업연관표 적용(건설업 취

업유발계수 17.3명/10억원, 생산유발계수 2.04), 금강살리기 사업의 경우 취업유발효과 21만명, 

생산유발효과 2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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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또한 영농자제 등을 위해 영농금지 표지판(70개소), 계고문을 발송하였으며, 4대

강 구간에 설치된 허가사항 및 공작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2)

2) 마스터 플랜 확정(6.8)에 따른 후속조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금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 소관구간에 

대해 한문협(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과 위탁체결('09.6.8)하여 시․발굴 작업

에 돌입하였다.3)

또한 금강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본안 협의 완료후(7.1),

기본계획 변경 고시(7.10), 일괄입찰 및 기타공사의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는 계약

을 위한 업체평가를 완료('09.6.5) 하였다.

4. 금강살리기 사업예정지 경작지 보상 추진

1) 토지이용 실태(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구간)
금강구간 하천부지 94,187천㎡중 점용면적은 18,137천㎡(19%)이며, 5,048천㎡

(5%)에 비닐하우스가 설치 되어있다.4)

하천점용료는 ha(3천평)당 연간 14만원 정도이며, 연평균 농가수입은 약 25~30

백만원 정도로 추산된다.5)

2) 경작자 동향 및 요구사항
금강살리기 사업의 경작지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생계대책위원회가 구성

2) '09.4.10~4.22, 교량 51개소, 송유관 6개소 등 348개 시설을 파악하였음(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

스충남 정책포럼, 2009).

3) 대상구간은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등 6개지역으로 560,534㎡에 이른다.

4) 금강구간 점용현황은 18,137천㎡/4,213건(비닐하우스 5,048천㎡/1,157건 28%)이며, 이 중에서 적

법한 경우는15,138천㎡/3,528건(83%), 불법인 경우가 2,999천㎡/685건(17%)이고, 부여군이 

12,267천㎡/2,799건으로 충남지역 점용면적의 79%에 달한다. 점용부지의 비율은 국유지가 98.8%, 

사유지가 1.2%로 조사되었다.

5) 부여인구 7만 6천명 중 하천부지 경작자 2천5백여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방울토마토, 수박, 단무

지 등을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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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6)

이들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영농보상비․지장물보상비뿐만 아니라,

개간비와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는데, 행복지구 착공식 부

지에 천막설치 등 농성, 부여군청 앞 컨테이너박스 설치․시위, 충남도, 국토청,

국토해양부 항의방문 및 진정서 제출 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표 5> 현행 보상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가능 여부

구 분 영농보상 지장물보상 개간비보상 이주대책 비고

적법점용 ○ ○ × ×

불법점용 × ○ × ×

※ 국가권익위원회 시정권고시 개간비 긍정검토

3) 추진 방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러한 경작자들의 요구에 효과적 체계적 보상을 위

한 보상지원센터를 구성․운영(8명, 4.9)하였으며, 효율적 보상추진을 위하여 하천

부지 점용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보상업무를 위탁하려하였으나, 인력부족 등 

사유로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적극적인 설득으로 위탁보상 결정(4.10)

및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완료(14개 시․군) 하였다.

이에따라 담당 시․군과 한국토지공사의 전문인력이 함께 기본조사를 실시(14

개시․군 + 토지공사 42명)하여 8월말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

또한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금강하천부지 부

여군 대책위’, ‘행정도시 하천부지 대책위’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7)

따라서 4대강사업의 신규일자리․자재․장비 등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

가 우선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상추이 및 협력정도를 감안

하여 사업 우선실시 및 지역 건의사항 수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6) 행정도시 하천부지 대책위 (500여명, '09.2.10), 금강하천 부여지역 생계대책위원회(2,000여명, 

'09.4.4), 세도면 하천부지 경작 대책위원회(300여명, '09.4.4) 등이 구성되었다.

7) 행복지구 착공식 행사가 하천부지 경작자의 강한 반발로 차질이 생겼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직접 설득하여 협조를 약속('09.5.17(일) 20:00)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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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보상관련 왜곡보도 방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이해 제고를 위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 개최(4.13, 6.12)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5. 금강살리기 지역업체 참여 확대

1) 현  황
지역건설업체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물량 축소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4대강 사

업 진행에 따른 건설물량의 확대 등에 매우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살

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8)

2) 문제점 및 추진방안
그러나 금강(충남) 구간의 턴키공사 집중으로 대전․충북 지역업체에서는 강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충북 대전지역 지자체, 지역언론 및 건설협회 등에서

는 지역의 범위9)를 국토관리청 관할 구역으로 확대해 줄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으

며, 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PQ 심사시 대전청 관할지역(대전/충남/충북)

업체 참여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이 

적은 충북지역 및 대전지역 업체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Ⅲ. ｢금강살리기｣ 사업의 예상되는 갈등소지

1.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각 시․군의 입장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금강권역 7개 시 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8) 국가계약법시행령, 공동계약요령, 적격심사기준 등을 6월말 개정하였다(주요 개정내용 :‘입찰공

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지역업체’기준 최소참여비율을 일괄입찰공사는 20%, 일반공사는 

40%(가점 포함시 50%)까지 상향).

9) 현재 국가계약법령에는『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현장이 소재한 시/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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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 경우 서로 다른 전략과 구성을 지니고 있는 금강권역 시군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협력분야는 공동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강살리기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강경포구 되살리기와 함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기호유교

문화의 보전 및 전승 사업과 탑정호 일원의 탑정호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사업 등

이 금강살리기와 연계됨으로서 논산의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

를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금산군의 경우 금강살리기의 공동과제를 모색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계획 모색을 통한 실천방안과 공동네트워

크 및 종합관리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은 강조하였다.

부여군의 경우 금강권역 공동체의 공동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서해안 신산업벨트사업 + 금강권 광역개발 → 새로운 성장동

력화).

연기군의 경우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

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충청남도를 비롯해 금강유역 자치단체간 시․군협의체 구

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서천군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해 대립, 사업의 중복투자 및 연계성 부

족 등이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에서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서천군 사이

에 효율적인 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금강을 살리기 위해 금강하구

둑을 터야하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역량 결집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청양군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시․군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 발

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며, 보다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이루어지고 실질

적인 활동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 ｢금강살리기｣ 협의체 구성현황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여론수렴 및 사업계획 공유를 위하여 지역협의체 및 

사업현장 주변지역 주민위주의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을 구성하였다.

첫째, 아름다운 금강만들기 추진협의회(중앙정부 주관 / 2009.2.16, 23명으로 구

성)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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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맡고, 위원은 행복청(1), 금강유역환경청(1), 금강홍

수통제소(1), 충청남도(1), 충청북도(1), 전라북도(1), 대전광역시(1), 논산시(1), 공주

시(1), 부여군(1), 연기군(1), 서천군(1), 금산군(1), 청양군(1), 녹색연합(1), 환경운동

연합(1), 학계(2), 주민(2), 수자원공사(1), 농촌공사(1)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

하여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의견 반영, 추진 단계별 진행사항 점검 

등 친환경 공간 조성예산 지원, 관련규정의 긍정적/적극적 적용을 통하여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해소, 적극적인 이해설득을 통한 갈등 최소화, 행복지구 사업과 

관련된 연기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사례를 타 사업에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금강살리기 충청남도 범도민지원협의회 를 구성하였다.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 실시(09.02.09)한 범도민협의회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협의체로서 금강권역 7개 시․군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시

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6명으로 구성되어 정부 및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금강살리기 사업에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 제공 및 홍보활

동 전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금강살리기｣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
금강살리기 사업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각 관계 시․군별 의욕적인 계획에

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하류 지자체간 물 이용에 따른 수량 및 수질문제에 따른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다(용수갈등).

둘째, 지역특성과 경제성을 고려치 않은 과잉투자와 유치경쟁으로 인해 보상관

련 갈등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농지․골재 등).

셋째, 인접지역의 영향을 고쳐치 않은 단독적 사업강행으로 인한 환경보전과 

개발 사업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단기간내 실적만을 앞세운 실현불가능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및 NGO의 반대로 인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다섯째, 수자원 배분 및 환경오염 처리비용 부담문제 등에 인한 생태보호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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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용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하구언).

보다 자세히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운하 선도사업 논

란은 물론 환경단체들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며, 방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

련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당연히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환경훼손 문제

우선 환경훼손 논란이 뜨거운 실정이다. 퇴적토를 긁어내는 준설이 일시에 이

뤄질 경우 강바닥을 뒤집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이는 한강 팔당댐 준설

을 놓고 몇 년째 논란을 빚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보를 만들어 물을 가

둬두면 물이 썩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해 강물이 썩는 것

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 부유물질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을 활용하고,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 착공을 위해 환

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 예산확보 문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13조 9,0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번 추경에 3,000억원

을 배정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4대강 정비예산에는 지천 등의 정화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수몰지역이나 하천 내 경작지 보상이 수반된다. 심지어는 이들 강의 골재채취

업도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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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별 보상센터를 두기로 했지만 보상 관련 민원

은 적지 않을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보상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

동보(수중보) 등의 설치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16개 보 가운

데 낙동강 등은 가동보로, 금강이나 영산강 등은 고정보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지

만 최종 마스터 플랜 수립과정에서 가동보가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4) 수질오염 문제

수질오염은 지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본류의 정비사업을 먼저 한다고 수

질이 나아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4대강 주변 지천을 

정비하기로 했지만 2012년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달성하려면 지천 정비

사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차분히 실행력을 높이고, 추진 과정

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

(5) 점유지 보상 문제

사업지구 주변 및 일부 하천 내 고수부지 영농 및 점용 사례가 오랫동안 지속

돼 이의 보상 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사용과 관련 권리금이 오가는 등 복잡한 거래관

계로 인해 농민간 마찰이 예상되며, 금강의 고수부지가 생태하천 조성될 경우 농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져 이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행복지

구 1·2공구 현장을 답사한 결과 하천 곳곳에서 불법 점용사례 발견).10)

10)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 등에 대한 보상을 이달 안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금강변 하천부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

고 나섦. 21일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군내 농민 500여명은 지난 18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강유역 부여지구생계대책위원회(회장 염성만.63)를 발족시킴현재 부여지역에선 2,206농가가 금

강변 하천부지(995만 8천㎡)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음. 

이는 충남도내 7개 시.군 '금강 살리기 사업' 지구 내 하천부지(1,242만㎡)에서 농작물을 재배하

는 2,787농가의 80%에 달함. 생계대책위는 "정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생계 터전을 잃

게 됐다"며 "정부는 하천부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도록 허용하거나 인근에 대체농지를 마련해 달

라"고 요구했음. 생계대책위은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시.군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적법한 경

작자에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에 대

해선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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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당구역 내 보상문제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강경 황산대교 인근 및 부여 백마강 고수부지 내에는 대규모로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가 자리잡고 있어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 됐던 하천 부지에 농작물 재배가 안 

될 경우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자치단

체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간 마찰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하천 점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고 있다.

(6) 지역(시․군)간의 갈등 문제

금강하구둑의 철거와 관련하여 현재 서천군과 군산시의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

고 있다. 기수역이 복원되면 하구둑에서 12km상류인 서천 한산면 갈대밭까지 바

닷물이 유입돼 금강 수질이 개선되고 하구둑 축조로 훼손된 생태계가 살아날 것

으로 예상된다.

하구둑 제방을 뜯어낼 경우 금강호의 민물을 새만금담수호 희석수로 사용하려

는 전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 전북도와 군산시가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7) NGO단체들의 반대 문제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경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다.

정부와 충남도가 금강 정비사업의 목적이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

하지만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가하고,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무

리한 하상의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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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

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8) 연계사업의 실효성 문제

연기군의 경우 접근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행정도시를 끼고 있는 구간에만 친수공간이 마련되면서 이외 지역과의 연계가 사

실상 단절된 상태임을 제기하였다. 주변 지역민들의 이용접근성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조깅코스나 자전거도로 등 접근시설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9) 다양한 갈등소지의 내재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갈등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중앙~지방~주민 등의 주체별 갈등과 연계사업 추진시의 시․군간 갈등, 물관리

의 이중적 측면을 통한 갈등 등이 예견된다.

현재 시․군의 연계사업은 기능 중복 및 차별성이 부족하여 기득권을 보장 받

기 위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역사문화자원 조사가 필요하며, 사업선

정의 적합성 판단도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수역을 보전하고 

지천을 정비하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 및 협력이 필요하며, 뱃길 운항 선착장을 

확대․개설하는 과정에서도 수장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역간의 갈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비와 관련된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사업물량 관련 지역 건설업계 반발, 자치단체간 사업

계획과 관련된 이해 다툼, 연기/부여 등 경작지 보상 관련 지역 주민들의 집단행

동 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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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강살리기의 갈등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사례분석

1. 조사의 개요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별 갈등해소와 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시 군 중심으로 설문조사 약 75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충청남도, 금강권역 7개 시․군(공주, 논산, 금산, 연기, 청양, 부여, 서천)

을 중심으로 2009년 7월 15일에서 2009년 7월 31일까지(약 2주간) 현장조사를 통

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2 통계패키지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750여명 대상 설문 배포, 실제 분석에는 694부의 설문을 사용(사용률 : 92.5%)

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설문조사지 중에서 핵심내용을 추출, 비표준화 방식으로 실시하

였으며,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과 갈등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 군별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

포럼의 현장간담회 개최와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재학중 포함), 직업, 직급(공

무원 대상), 담당분야(공무원 대상), 월 평균 소득수준, 거주지(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남녀분포는 남성이 62.8%, 여성이 37.2%이며,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를 살펴보면 20대가 14.8%, 30대가 29.0%, 40대가 31.4%, 50대가 19.2%, 60대 이

상이 5.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33.8%, 전문대졸이 15.2%, 대졸이 39.0%,

대학원졸이 2.9%, 기타가 9.0%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임업포함)이 14.3%, 상업․서비스업이 13.0%,

제조업이 1.6%, 회사원이 12.4%, 기술직이 3.5%, 노무직이 0.1%, 전문직이 5.3%,

종교․사회봉사가 0.9%, 언론이 0.1%, (대)학생이 5.3%, 공무원이 31.7%,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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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문항 가장 높은 응답 빈도
유효 
퍼센트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인식관련)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잘 알고 있음 190 27.5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찬성

(사업계획 부분 조정 필요)
266 38.6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발전 공헌 여부 도움이 됨 241 35.9

용수공급능력 1.0억톤 증대를 위한 
보(부여보, 금강보, 금남보) 설치와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31개)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

만족(필요) 209 30.6

2012년 금강 본류 2급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197㎞), 농경지 정리(30.1㎢)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

만족(필요) 242 35.4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길 설치(204㎞),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옛 뱃길복원(백제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

만족(필요) 216 31.7

가 6.8%, 퇴직․무직이 1.2%, 프리랜서가 0.9%, 기타가 2.9%이었다.

조사대상 중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직급을 살펴보면 7급 이하가 60.5%, 6급

이 21.8%, 5급이 2.7%, 별정직은 0.9%, 전문직은 1.4%, 기능직은 10.5%, 기타가 

2.3%이었으며, 조사대상 중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담당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행

정이 48.9%, 기획․정책이 3.7%, 경제통상이 3.2%, 문화관광이 5.5%, 복지환경이 

7.8%, 농림수산이 4.1%, 건설교통(치수방재)이 9.6%, 소방안전(재난관리)이 7.3%,

갈등예방관리(사회통합․상생협력)가 1.8%, 교육․연구가 1.8%, 기타가 6.4%이었다.

조사대상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12.6%, 50~100만원이 

11.8%, 101~150만원이 19.2%, 151~200만원이 18.9%, 201~300만원이 23.0%,

301~400만원이 9.4%, 401~500만원이 3.5%, 501만원 이상이 1.8%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의 거주지(지역)을 살펴보면 금강권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공주시가 

10.8%, 논산시가 14.7%, 금산군이 13.1%, 연기군이 14.1%, 부여군이 11.0%, 서천군

이 14.6%, 청양군이 15.6%, 그 밖의 천안시가 0.7%, 보령시가 0.4%, 아산시가 

0.1%, 계룡시가 0.7%, 홍성군이 0.1%, 예산군이 0.3%, 기타가 3.6%으로 나타났다.

3. 조사의 주요 결과

〈표 6〉분석결과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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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

중앙(자치단체)-NGO단체 150 21.8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

중앙(자치단체)-NGO단체 150 21.8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갈등 예상 
사업

생태하천복원 199 29.0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영향정도

농지보상에 따른 갈등 생략 34.6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표출형태

현재적 갈등(갈등당사자의 

불만, 경쟁이 외부로 표출)
478 69.5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발생범위

지역간(시군)갈등 300 43.6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주체

중앙정부 217 31.3

｢갈등중재․조정포럼｣ 역할의 필요성 필요 338 49.1

1)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인식관련)
(1)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현재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와 금강권역 7개 시․군

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강살리

기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34.7%로서 모르겠다는 의견의 

23.9% 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아직까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사

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금강살리기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그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찬성의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46.0%로서 반대의 부

정적 의견의 29.0% 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사업자체의 중단 및 계획의 폐

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살리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시점에서부터 

갈등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실태 및 해소방안

동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93

(3)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발전 공헌 여부

금강살리기 사업이 충남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도

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43.2%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의 25.3%보다 높게 나타나,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이 지역발전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알 수 있었다.

(4) 금강살리기 사업내용의 만족도(필요성)

금강살리기 사업의 사업내용 중 용수공급능력의 1.0억톤 증대를 위한 보 설

치,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에 대한 만족(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 43.3%가 만족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체의 23.3%가 불만족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높게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의 농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것이며, 금강살리기 사업에 거는 기대를 알 수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사업내용 중 2012년 금강 본류 2급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

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197㎞), 농경지 정리(30.1㎢) 등에 

대한 만족(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4.3%가 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을 나

타냈으며, 전체의 16.5%가 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의견

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강권역 주민들의 금강의 환경적 차원의 수질 개선 및 정화노

력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사업내용 중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길 

설치(204㎞),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옛 뱃길복원(백제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사

업에 대한 만족(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2%가 만족(필요)한다는 긍정

적인 의견을 나타내어, 전체의 20.0%의 불만족(불필요)를 나타낸 부정적인 의견보

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문화유

산 확충등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되며, 추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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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
(1)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갈등의 당사자(행위주체)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요인 중 어떠한 행위주체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중앙(자치단체)와 NGO(시민․사

회단체)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21.8%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2)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갈등 예상 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서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인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장 높게 조사된 이유는 각 시․군 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연계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과 예산배분의 문제, 금강변의 

불법 점유 경작지 문제 등에 있어 이미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적

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영향정도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의 원인 중에서 그 원인의 

영향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 주어진 항목에 대해 대체

로 갈등의 영향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보상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매우 크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높

게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 사업 추진 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높은 부분은 농지보상이나 

재산권에 관한 것임을 입증해 주는 좋은 설문 결과라 사료된다.

(4)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표출형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의 표출형태를 잠재적 갈

등(갈등조건이 내재화 되어 있으며, 외형상 감추어진 갈등)과 현재적 갈등(갈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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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불만․경쟁이 외부로 표출되는 갈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현재적 갈

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6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문제는 현재적 갈등으로서 갈등당사자의 불만이나 경쟁이 외

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이다.

(5)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발생범위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의 발생범위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금강살리

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시․군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3)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1)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주체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

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가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주

체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러 주민들을 접했을 때 이미 이러한 결

과를 추측할 수 있었는데,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농민, 주민,

공무원들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 의 일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

으며, 따라서 중앙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경우도 많았으

며, 이러한 성향이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방안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대상자들 역시 공감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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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안이 하나하나 다 선결되어야만 갈등을 예방․중재․조정을 할 수 있겠

으나 특히, 철저한 사전조사, 합의형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추

진, 공동의 목표설정,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갈등중재․조정포럼 역할의 필요성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조직

으로서 각계 전문가․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갈등중재․조정포럼 의 역

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필요하다는 의견이 31.4%, 필요하다는 

의견이 49.1%, 보통이라는 의견이 15.6%,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9%, 매우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2.0%로 나타나 전체의 80.5%가 중재․조정을 위한 중간조직 역할

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4. 인터뷰조사 결과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

등의 예방과 중재 조정 해결을 위한 주민, 공무원, 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를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살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의 필요에 따른 정부

차원의 홍보필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에 널리 홍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소, 4대강 살리기가 아닌 대운하 사업을 돌려서 추진

한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및 홍보 등 이해를 위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사업을 실시, 금강 살

리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여 관심을 갖고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이익과 손실,

장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 금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 지역주민조차도 잘 알

지 못한 현 상황에서 지역문제에서 지방정부 외에도 언론과 NGO,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홍보 등이 중요하다는 다수의 중복

된 의견이 나타났다.

둘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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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중요시 해야하며, 다양한 포럼으로 여러 차례 

의견 교환 및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각 지역 간 연대성을 검토,

지방공무원 분할책임제가 있어 부분적으로 지역 간의 모든 면이 차등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의견을 중심으로 성공

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환경관련단체등과의 사업취지,

사업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

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조사되었으

며, 일방적, 권위적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

이며, 많은 장애물이 발생할 것으로, 양극화 현상을 막고 통합․조정된 사회를 만

들기 위해서는 홍보차원이 아닌 국민들의 쓴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는 강도 높

은 의견도 나타났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는 갈등 조정이 불가능 하며, 주민과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및 

홍보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많이 언급되었다.

셋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강권역 7

개 시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의견

도 나타났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은 추진하되 주민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한 지역민의 의견수렴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듯 하며, 아직 국민간, 단체간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지도 못하였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이라는 명목하에 24조라

는 예산을 들이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업추천

에 있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기초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이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이익창출 극대화에 힘을 쓰면서 단계적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추진 초부터 민간사회단체의 반대성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반대 단체가 생겨나는 것이

므로 이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장기적으로 정말 금강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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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못한것인지 추진단체가 확실한 근거나 확신을 주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라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금강살리기 사업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 꼭 성공 했으면 좋겠지만, 계획한 

대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나 전문가의 조언을 바

탕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과의 마찰도 없는 

관주도적인 금강살리기가 아니라 시민, 주민 입장에서의 금강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하여 금강살리기와 연관된 시․군간 협의체 필요, 광역자치

단체 주관의 협의과정 필요, 금강살리기 사업의 정보공유 및 민, 관의 합의점 도

출 후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급적 자연적 환경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추진 되어야 하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운하건설에 따른 해소 방안 마련 시행(운하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준설대상 저수지(농업용)의 준설실시로 퇴적물 제거 및 오염

물질 제거,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하수관리(오염물질처리시설)등을 설치

하여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엽물질의 근본적인 차단, 업무 추

진 전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및 사전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시 주민의 사회적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도 조사되었다.

넷째, 공무원들의 경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담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

다는 의견에 한 대 입을 모앗다.

주요내용으로는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적정인력 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정규 공무원 인력을 증대하여 배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전담 공

무원이 필요함(2-3명 정도),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4명) 증원 필요 등 실질

적인 인원수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금강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서는 해당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 필요로 하나, 현 정권에서는 지속적인 감축

기조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원을 조정하여 인력배치만하고 해당정원을 늘

려주지 않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추진할 적정인력에 대

한 정원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보상민)생계 대책, 업무추진관련 예산 부족 및 인력 확보가 시급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금강살리기 사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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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계 보존이 우선, 다음세대에 이보다 더 이룰 수 있도록 노

력해야(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자연의 본질적인 정화력을 기본바탕으로 정비되지 

않는한 의미가 없으며, 일시적이며 상업적인 눈요기식 생태하천은 세월이 흐른뒤 

회복하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환경에 맞혀가는 자연스런 강줄기야 말

로 가장 안전한 자연일 것이며, 인위적으로 개선된 획일적인 강은 의미가 없다,

몇 천만년을 두고 흐른 금강의 물길에 대한 자연조정력과 인위적 조정에 대한 의

문과 미래세대에 대한 자연환경 공유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의 점용문제 등을 둘러싼 보상대책에 관해서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하천부지에서 경작해 생계유지를 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보상

받는 분이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받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필요한 부분적으로 준

설작업을 했으면한다, 특수작물 경작자의 아픔과 소득 실업의 생각하시어 생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한다, 비닐하우스 등 무단점 사용하는 시설물을 보

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영농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 시설물이 없는 일반 토

지(답,전)에 대하여도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줌으로써 갈등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명 부여보로 명칭되는 다기능보에 대하여 우안은 청양에 연접되는 시설물로 명

칭변경이 필요하다 [예) ① 청양・부여보, ② 백제보 등으로 명칭변경을 할 필요

가 있음(시・군간의 잠재갈등해소)], 현재 갈등해소를 위하여 무단 점용하여 경작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실 농비 보상 국민갈등에 최소화되리라 생각되므로 무

단경작자에게 실농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5. 국내․외 사례분석

1) 외국의 하천갈등 사례분석
(1) 라인강

라인강은 총연장이 1326km이며, 유역면적은 22만 4천㎢이다. 유역국가로는 영

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7개 국가이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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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가장 긴 강으로써 스위스에서 발원하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

란드를 경유하여 북해로 유입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용수사용량 증가 및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악화되었

으며, 생태계 파괴 및 홍수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인강 오염과 보존을 위한 관련국들의 자발적인 노력

과 협력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이에 따라 라인강 수질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

(ICRP)가 활용되었다.

라인강 수질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ICRP: Inte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against Pollution)는 1950년 라인강 연안국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이 모여 구성되었으며, 1972년 최초회의를 하였

고, 1976년 EC에 가입하였다. 상호이해에 근거한 협력 및 공동정책의 추진이 더

욱 갈등해결 및 공동사업 추진에 있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요르단강

요르단강은 총연장이 360km, 유역면적은 1만 8,300㎢이다. 유역국가는 이스라

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론 등 4개 국가이며, 세 개의 하천이 상류 요르단강을 형

성하는데 하스바니(Hasbani)는 레바논에서, 바니아스(Banias)는 골란고원에서, 그

리고 단(Dan)은 이스라엘에서 발원한다.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1948년 요르단강의 원천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

(Galilee Region)을 점유하기 위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

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들 수 있다. 전쟁이후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1955년 존

슨계획이 수립되었고, 요르단강과 관련된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 1991년 중동평

화회의가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이스라엘과 PLO은 1993년 물분쟁에 대한 잠정적인 협정을 체결하여 물 행정기

구 설치를 약속하였으며,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야르묵강의 활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르단강은 인종․종교․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대립

되어 1990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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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콩강

메콩강은 총연장이 4,000km, 총 유역면적은 78만 3천㎢로서 세계12위에 달한다.

유역국가는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6개 국가이며,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국경을 지나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을 이루고, 캄

보디아와 베트남을 지나 남지나해로 유입된다.

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해 유역국가들이 메콩강 개발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

며, 환경훼손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했다.

개별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메콩강은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비슷

한 여러국가들이 공유하는 하천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으며, 6개국간 1995년 메

콩협약의 추진을 통해 협력적 문제해결을 이뤄냈다.

메콩회의는 (the Committe for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of the Lower

Mekong Basin) 1957년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성한 것이며, 유역들

간의 포괄적인 협력은 활발하지 못한 반면, 소규모의 양자간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국경공동회의 : 태국과 라오스 등)하였다. 국제기구(GMS : 메콩정상회의)의 

협조와 참여로 국가간 소규모사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상호협력을 추진한 것으로

서, 강 유역개발과정에서의 지역간 협력의 성공사례이다.

(4) 나일강

나일강은 총 연장이 6,737km이다. 부룬디의 산맥에서 발원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유역국가는 이집트, 수단,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부룬디, 자이레, 르완

다, 우간다, 케냐 등 9개국이며, 주요 주변국으로는 수단, 이집트, 그리고 이디오

피아를 들 수 있다. 최근까지도 나일강은 연안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

는 상태이다.

더욱이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적․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집트의 무

력 개입의지는 이 지역의 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1959년 나일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협약으로 이집트

와 수단 사이에 ‘나일강 수자원의 전반적인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일강에 대한 용수수요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커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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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며, 향후 인구 증가와 관계면적의 증가로 인해 기득수리권이나 유량배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일강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협정은 필수적이다.

(5) 리오그란데 - 콜로라도강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은 모두 콜로라도에서 발원한다. 리오그란데강은 남

쪽으로 흐르면서 엘파소(El Paso)의 도시들과 Taxas / Ciudad Juarez, 멕시코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루면서 남동쪽으로 흘러 멕시코만으로 유입된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3141km에 이르는데 국경지역에는 미국의 4개 주와 멕

시코의 6개 주가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만 입구에서 상류까지 2019km는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형성되고, 일직선

으로 서쪽의 경계를 따라 육지를 통해 콜로라도강까지는 858km이며, 다시 강을 

따라 북쪽으로 38km, 그 뒤로는 서쪽으로 경계를 따라 태평양까지 226km에 이른다.

유역국가는 미국과 멕시코이며, 이들 양국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건조한 농장 

지역들이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농작물 생산을 위한 관개시설에 리오그란데강의 물을 도

수함으로써 하류에 위치한 멕시코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지가가 하락하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공유하천을 둘러싼 수량 및 수질 문제를 양국간 조약(1944년 

콜로라도강과 티주아나강 그리고 리오그란데강의 물이용에 관한 조약 체결, 1993

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조정기구(1944년 미국․멕시코의 국경과 물위원

회[IBWC] 설립, 1993년 국경환경조정위원회[BECC] 설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향후 주요 이슈는 환경문제와 생태계 보호문제가 될 전망이다.

(6) 템즈강

템즈강의 총연장은 336km이며, 유역면적은 1만 3,400㎢이다. 글로스터셔주(州)

코츠월드구릉지대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잉글랜드 중남부를 횡단하고 북해

로 흘러든다.

폐수로 악화된 수질개선을 위한 신규 댐 건설 및 환경 및 지역경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이 필요하였다. 2003년 Environment Agenc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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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을 착수함으로써 지자체 및 주민, NGO 등 70개 이상의 그룹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 모든 계층의 자유로운 접근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한 레저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 포토맥강

포토맥강은 총연장이 665km이며, 유역면적은 약 38,000km²에 해당된다. 버지니

아 주의 하이타운과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스톤 두 곳에서 발원하여 애팔

래치아의 산과 계곡, 남북전쟁터, 수도 워싱턴 D.C 등을 거쳐 메릴랜드의 포인트

룩아웃에서 대서양의 체서피크만(灣)으로 흘러 들어간다.

상류의 남, 북 두 지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그린스프링에서 만나며, 중도에 

셰넌도어를 비롯하여 카카폰, 머노커시 등의 여러 강들이 합류된다.

530만명 주민의 식수원인 포토맥강은 수질오염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수질오염

의 해결을 위한 포토맥강 살리기 지역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1940년 미 연

방의회 승인).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질, 환경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

소로 자리매김된 대표적인 강 개발사례라 할 수 있다.

2) 국내의 하천갈등 사례분석
(1) 한 강 

한강은 총 연장이 405.5km이며, 1982년 9월에 한강 개발 사업이 착공하여 1986

년 9월 준공되었고, 한강의 하천공간을 종합적이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

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저수로 정비를 통한 치수기능 확대, 고수부지 조성, 휴

식공간 확보, 올림픽대로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었다.

한강 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보 및 한강의 수질 향상, 유람

선 운행등이 가능해 졌으나, 자동차 통행 위주의 설계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에 

한계가 들어났으며, 쓰레기 처리 문제, 둔치관리 잘못으로 인한 한강오염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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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강 개발 사업의 성공․실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물리적 하천개발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사업추진

시 지역협력 및 협의회를 통한 의사소통과 합의,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을 나타내

는 주요사례라 할 수 있다.

(2) 안양천 

안양천은 하천연장이 32.5km, 유역면적이 286km²이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서울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산대교 서쪽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다수지역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였으며, 자

치시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폭 및 자치단체장의 하천관리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해결은 어려웠다.

안양천 하천관리를 위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가 구성되었는데(1997.4)

안양천은 서울 및 경기도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안양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 공동대응 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

제 필요성 제기하였으며, 안양천 유역 13개 기초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서울시(7개구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도(6개시 :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가 해당된다.

회의는 정기회의(상․하반기 1회)와 임시회의(수시)로 구분하여, 회장 및 간사를 

각 1인씩 두었고,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장과 담당 실․국장들이 각각 위원과 실

무협의회로 구성하였다.

주요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 생태계 조사 등 

공동 연구에 관한 사항 및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

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수질오염도는 감소하였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

고,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도모 및 광역적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사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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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당호 

팔당호는 총 저수량이 2억 4400만톤에 달하며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만

들어졌는데,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으로서 팔당호의 오염은 날로 심각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원으로 보호받고 있어 유원지와 낚시터는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강·남한강·경안천으로 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해 해마다 오

염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림 3]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조직도 및 구성원

팔당호의 오염을 둘러싼 7개 시․군 및 중앙정부, 경기도 등 구성원들간의 견

해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가 

구성․운영되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25명), 실무위원회(20명), 소위원회(7명)으로 구성하여, 2007년 기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7회, 실무협의회 29회, 소위원회 18회 등 총 54회의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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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고,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위한 선진형 정책을 개발하고,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기존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하며, 팔당수계 주요하천의 수질개선

사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다자간 정책협의체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을 시도한 성공적 지역협력 사

례라 판단되며, 현재 팔당호는 주변 일대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경관이 빼어나 팔

당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했다.

(4) 인천광역시 5개 하천살리기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5대 하천은 승기천, 나진포천, 공촌천, 굴포천, 장수천 

등이다. 이에대한 민․관․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하천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의

의 조정 요구가 발생하였는데, 효율적, 협력적인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공동 제기

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구성, 기본방침을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하천살리기, 추진단 조례 및 운영규약에 입각한 활동전개, 시민 중심의 범시

민 하천살리기 추진, 하천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로 정하였다.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관련공무원 등 총 57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 지역내 115

개 시민환경단체로 4개 하천별 네트워크 구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4]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조직도

과거 관 주도로 진행되던 하천살리기 사업을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하천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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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살리기 사업을 정착하여 시민들 참여 

속에 하천살리기 사업을 진행, 거버넌스(Governance)에 의한 하천살리기 추진코

자 하였는데, 민-관 및 NGO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문제해결을 지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Ⅴ. 결 론 :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공유하천의 분쟁, 관리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쟁의 경우 관련지역간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을 야기하는 세 가지 주요한 원인은 자원의 고갈과 악화, 인구증가, 불공정

한 배분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의 주요 쟁점은 국가간, 지역간을 불문하고 내륙주운, 이해관계의 수단, 수

량의 배분, 홍수 등 재해의 방어, 수질 보전, 생태환경의 보전, 유역의 개발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갈등의 해결방식은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간 대립의 정도, 공유하천에 대한 의

존도,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능성, 공유하천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공유하천으로 인한 갈등은 상하류 간의 물 배분이나 개발 편익을 분석하여 상

호 협력하거나, 국제기구나 공동관리협정 등을 체결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다.

공유하천의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은 형성성과 일방적 외부성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원리로는 유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자원을 거래

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편익의 배분을 들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갈등 지역간의 관계의 중요성, 상호이익의 정도, 용수 수급관리 등 자체적인 해

결 노력의 병행, 법률보다는 상호 신뢰에 근거한 협력이 우선되어야 함, 철저한 

조사와 자료의 공유가 필요, 유역 전체의 종합적 관리가 시급, 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기구와의 연계가 중요, 민간 자본이나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다각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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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 추진이 필요 

등이다.

충청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강살리기 를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각 시․군이 정부에 건의한 사업 대다수가 하도정비,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 확보 등에 그치는 등 올라타기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충청남도가 건

의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대다수가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 시․군이 제시한 대부분의 사업이 하도정비,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 등에 

국한되어 있을 뿐, 홍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한 환경복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의 주변지역과의 협의가 소홀하게 이루어져 온 점

을 감안할 때 충청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요구되며, 친수공간 개발측

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는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기존사업

과의 융·복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한상욱, 2009).

금강살리기 사업은 바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하

천으로의 변화를 통해 낙후된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김용웅, 2009).

현재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을 놓고 서천군과 군산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서천과 군산의 갈등해결을 위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광범위한 

연구와 기초조사 시행, 민관협의회 구성 등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

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및 분쟁의 조짐이 발생하고 있는 초기단계로서 앞에서 

언급한 시․군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소지에 따른 해결방안을 위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한 결과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업 및 거주지(지역)에 따른 인식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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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공무원 집단에 비해 농민과 일반주민들의 찬성여부가 낮게 조사되

었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역

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나, 공무원 집단에 비해 농민과 일반주민들의 

반응을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 역시 직업 및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사되

었다.

한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관한 조사 항목에서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심할 지를 예상해 

보았는데, 중앙(자치단체)-NGO, 주민-중앙정부, 주민-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역시 직업과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갈등의 표출형태는 

현재적 갈등이, 갈등의 발생범위는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발생한 갈등의 영향

은 농지보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여군 등 특정 

지역에서, 농민 등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뚜렷

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방

안은 주어진 문항에 대해 대체로 그 중요성에 동의하는 반응이 나타났으며,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장, 시민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조정하기 위한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인터뷰 조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개별 

사업들의 중복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치단체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

해 금강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살리기 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는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

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대거 참여해 주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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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사점

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권역 각 시·군의 사업이 정부 종합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둘째, 하천 부지의 점용 문제는 각 시·군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이해

시키고 끌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금강살리기는 장기적 관점에서 육지부에서부터 오염원의 차단과 지천 관

리 등이 병행돼야한다.

넷째, 시·군간 협력도 전제돼야 한다. 서로 유사한 사업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도 협의체를 만들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ㆍ기구 필요하다.

여섯째,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필요하다.

일곱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담 공무원 인력 필요하다.

여덟째, 환경보전이 우선된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처럼 금강살리기 의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

본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갈등유형

별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됨으로써 갈등해소 및 협

력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금강살리기 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요약하면, 먼저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물 부족 예측에 대비한, 직접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댐․

홍수조절지, 농업용저수지의 재개발이 필요하다.

금강살리기 의 사업내용상 현재 댐․홍수조절지의 사업이 없는 점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의 확충이 과제로 남았다.

수질개선측면에 있어서는 현 수질은 양호하지만, 10년 후를 대비한다면, 낙동강

과 영산강의 수질개선 사례와 같이 금강하구둑 개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기수역 확보를 위한 지역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친수공간 개발측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금강살리기와 연계하여 연계사업화

의 추진이 필요한 바, 충청남도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기존사업과의 융․복

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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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투자사업의 선정과 추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강권역 7개 인접 시․군간에는 다

음과 같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의 남발로 인해 각 시․군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는 저

하될 것이다.

수질․환경오염이 발생될 경우 각 시․군간의 공동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수질개선 부담금 등의 비용문제의 전가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의욕만 앞세운 정치적인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지역과 주민

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이 요구된다. 단계

적,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정례화 추진(정

책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함),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함

(상급기관 및 참여단체의 사후적 조정보다 자율적, 예방적 조율․합의 우선 원칙),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4대 권역별 포럼) 등 민․관 주도의 단

체들을 적극 활용 및 지원함으로써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살리기 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생협력과 

갈등해소의 마인드 정립이 필요하다. 민․관․산․학․연․언 / 민․관․NGO․

전문가 등 다자간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역할분담과 합의형성을 통해 책임을 공유

할 때 공동의 목표인 금강살리기 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살리기 는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추진되어

야 하며,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공동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인접지역간 공동사업․공동이용을 추

진함으로써 지역간 상호보완적(호혜주의) 사업 수행을 통해 최적 자원배분을 통

한 가치실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지역협력및 갈등해소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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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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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 요

1. 추진배경

□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ㅇ 물부족(’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ㅇ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

□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 필요

ㅇ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 수질오염원 집중관리

ㅇ 하천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복원

□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 수(水)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품격의 향상 필요

□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4대강 살리기는 범 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江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

2. 추진경위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08.12)

□ 물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

하여 마스터플랜 수립(’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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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나주(’08.12), 충주(’09.2), 부산(’09.3) 등 선도사업 착공

□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2.5)

 ㅇ 관계부처 이견조정 등 대외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단(국장급)을 추진본부(장관급)로 

확대 개편(4.14)

 ㅇ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江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

하여 지역의견 수렴

□ 3개 위원회 및 4개 부처 합동 보고대회 개최(4.27)

□ 지역설명회(5.7~19), 관계부처 협의(5.11~15), 전문가 자문

(5.14~22) 및 공청회(5.25) 개최

3. 사업 범위

□ 사업구분

 ㅇ (본 사업)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시행

 ㅇ (직접연계사업)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ㅇ (연계사업)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국토해양부 :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정비

▪ 농림수산식품부 :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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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 행정안전부 :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정비

▪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 : 신재생에너지 생산, IT 접목 산업 등

□ 시간적 범위

 ㅇ 본사업은 ’11년 완료(댐․저수지 등은 ’12년 완료)

 ㅇ 직접연계사업은 ’12년 완료

 ㅇ 연계사업은 관계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공간적 범위

 ㅇ 4대강․섬진강 본류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

▪ 한 강 : 본류(남한강)․북한강․섬강

▪ 낙동강 : 본류․남강․금호강․황강․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

▪ 금 강 : 본류․미호천․갑천․유등천

▪ 영산강 : 본류․황룡강․함평천, 섬진강

4. 계획의 성격

□ 마스터플랜은 강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종합계획

* 마스터플랜과유기적으로연계되도록필요시관계부처법정계획등조정

 ㅇ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 이외에 관계부처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

▪ 국토해양부 : 하천정비사업, 댐건설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용저수지 증고, 농어촌개발사업

▪ 환경부 : 수질개선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 법정계획】

① 하천정비사업

- 하천법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시행

② 댐건설사업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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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용저수지 증고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④ 농어촌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⑤ 수질개선사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비점

오염원 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⑥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

III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물관리 여건

 ㅇ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세계평균의 약 1/8

  -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은 수자원 총량의 27%로서 후대(後代)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풍부한 물확보 필요

 ㅇ 또한,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산악지형으로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커 물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

□ 가뭄 및 물부족

 ㅇ (현 황) 지난 100년간(1908년~2007년) 가뭄 16회, 2년 연속 대가뭄은 7회 발생

 ㅇ (원 인) 용수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수자원 확보량은 절대 부족

□ 홍 수

 ㅇ (현 황)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99~’08년) 1일 100mm 이상 집중

호우 발생빈도는 385회로, ’70~’80년대 222회에 비해 1.7배 증가(기상청 25개 

관측소 기준)

 ㅇ (원 인) 홍수조절용량 부족과 제방축조 위주의 치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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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ㅇ (현 황) 하수처리장 확충 등으로 BOD는 개선되고 있으나, COD, TP 등 수질

오염도는 아직 높음

 ㅇ (원 인) 4대강 유역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 축산․농경지 비점오염 부하량 증가, 

하천건천화로 갈수기 유량 부족

□ 하천생태

 ㅇ (현 황) 생물다양성, 개체수 부족 등 생태계 건강성 미흡

 ㅇ (원 인) 갈수기 수량부족, 수질악화 및 하천내 농경지 난립 등으로 생태계 악영향

□ 하천공간 활용

 ㅇ (현 황) 하천공간이 문화·예술·관광·레저 등의 복합공간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ㅇ (원 인) 하천유지유량 부족으로 수면적이 작고 수심이 낮아 친수활동에 부적합

하고 제방 등으로 단절되어 접근이 어려움

  - 강 어메니티의 주요지표인 하천수면비율(수면폭/하천폭)

   ▪ 섬진강, 한강 하류는 0.5~0.6 정도로 비교적 양호

   ▪ 낙동강 및 기타 강은 0.2~0.4 정도로 메마른 상태

2. 기존 정책의 한계점

□ 제방축조 위주의 치수대책

 ㅇ 제방축조로 보호되는 저지대에 자산 및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개발되어 홍수

피해 잠재성 증대

 ㅇ 최근 급증하는 홍수를 제방만으로 방어하기에는 곤란하고 20∼30년 이상 낡은 

제방이 많아 균열․누수 등 문제

□ 물확보 애로 및 물부족 심화

 ㅇ 다각적인 추가 수자원개발 없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용수와 하천유지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계

 ㅇ 하천유지용수에 환경개선용수 고려시 물부족은 더욱 심화

□ 하천환경 관리정책 미흡

 ㅇ 이수․치수․환경․생태․친수 등 강별 종합계획 부재

 ㅇ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수질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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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부분의 둔치가 농지로 점용되어 농약과 비료 등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

되어 생태계 교란

□ 하천공간 활용정책의 부재

 ㅇ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연계가 부족하고 주차장․산책로․체육공원 등 단순한 용도로 

활용

3. 국내외 사례

□ 하도준설에 의한 홍수방어능력 증대

 ㅇ 네델란드 라인강의 “Room for the River”

  - ’06년 네델란드 정부는 ’15년의 홍수량 증가 대비, 공간

계획중요결정(Spatial Planning Key Decision)을 확정

주수로 준설 홍수터 준설 제방후퇴

 ㅇ 일본 요도가와(淀川)의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적 증대

□ 노후제방으로 인한 대재해

 ㅇ 허리케인 카트리나(’05)에 의한 미국 뉴올리언즈 침수피해

□ 하천정비와 하천공간의 다목적 이용

 ㅇ 오스트리아 다뉴브강의 친환경 치수사업(’72)

  - 물순환의 연속성 개선, 수생과 육상 생태계의 연결 및 여가 활동간의 연계성을 

증진시킴

 ㅇ 서울시 한강종합개발(’82~’86)사업

  - 수질개선, 홍수소통능력 증대, 휴식공간 확보

□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생태복원

 ㅇ 울산시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02~’04)

  - 2000년대 초반까지 Ⅲ∼Ⅴ급수에 머물던 하류 수질이 Ⅱ급수(좋은 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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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방향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수자원 확보

 ㅇ 수해복구 위주의 투자에서 사전예방사업 투자로 전환

□ 수자원 확보의 다변화

 ㅇ 퇴적토 준설과 보 설치를 통한 하천내 수자원 확보

 ㅇ 기존 수자원시설의 개량(증고 및 연결)을 통한 수자원 확보

 ㅇ 지속적인 신규 수자원시설의 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 신개념 하도관리 및 지역 맞춤형 대책 적용

 ㅇ 퇴적토 준설 등의 적극적 하도관리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ㅇ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적용

□ 하천공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적극 활용

 ㅇ 강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 조성

 ㅇ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과 접근성 개선

 ㅇ 강 중심의 문화 및 지역발전 추구

□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 건강성 회복

 ㅇ 하천내 농경지 정리

 ㅇ 습지조성, 구하도 복원,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ㅇ 생물다양성 확보 및 서식처 제공 등

IV 과제별 추진계획

1. 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

◇ 장래 물부족(’11년 8억m³,’16년 10억m³)과 가뭄에 대비 용수 확보량 13.0

억m³ 증대

 - 준설과 보 설치로 본류 용수확보 및 지하수위 저하 방지

 - 중소규모댐 건설로 지역적 물부족 해소 

 -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갈수기 지류 및 본류 유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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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준설과 보(洑) 설치(16개)로 용수확보(8.0억m³)

▪ 한강 3개, 0.4억m³ ▪ 낙동강 8개, 6.7억m³

▪ 금강 3개, 0.5억m³ ▪ 영산강 2개, 0.4억m³

□ 보에 저류된 수량은 하천유지용수 등 다용도로 활용

 ㅇ 낙동강과 영산강의 저수량을 한강의 70% 수준으로 확보

≪유역의 단위면적당 저수량 비교, 한강 기준≫

구 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사업전 100% 57% 93% 62%

사업후 100% 70% 96% 71%

□ 상류의 다목적 댐과 가동보, 하구둑은 홍수기 홍수조절과 평상시 물관리를 위하여 

IT를 접목한 최신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유기적 연계운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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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형식은 평상시 수위유지를 위한 고정보와 홍수배제를 위한 가동보로 구성

 ㅇ 수문형식은 평상시 관리수위에 의한 수압을 고려하여 선정

□ 보는 주변경관 등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어도

(魚道), 생태습지 등 친환경시설 설치

* 넓어진 수면폭은 쾌적한 수변경관을 제공하고, 일정 수심 확보로 여가․수상레포츠

등에 활용 가능

나.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 용수공급용량을 확대(2.5억m³)

□ 낙동강 수계에 송리원(경북 영주)․보현댐(경북 영천)을 건설하고, 안동댐~임하댐 연결

(경북 안동) 추진

 ㅇ 송리원댐은 생활용수(영주 등)와 본류의 하천유지용수 공급

 ㅇ 보현댐은 생활용수(영천 등)를 공급하여 지역적 물부족 해소

 ㅇ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여(1.8km), 홍수기 연계 운영으로 본류에 추가 용수 공급 

가능

구 분 총저수량
(억m³)

용수공급
(억m³/년)

홍수조절
(억m³)

수력발전
(GWh/년)

송리원댐 1.8 2.0 0.8 16.3

보현댐 0.3 0.2 - 1.3

안동댐～임하댐 연결 - 0.3 - 3.3

계 2.1 2.5 0.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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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용수 확보를 위해 금년말까지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여 신규댐 추가 건설

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 2.5억m³)

□ 저수지 17,600여개 중 추가용수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영향․수몰면적이 적은 곳을 

증고, 갈수기 하천유지유량 공급

구 분 개소수
기존저수량
(억m³)

추가저수량
(억m³)

평균증고
높이(m)

한 강 12 0.2 0.1 3.3

낙동강 31 0.6 1.0 12.6

금 강 30 1.0 0.6 7.1

영산강 14 2.9 0.7 4.7

섬진강 9 0.2 0.1 4.8

계 96 4.9 2.5 -

□ 증고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저수량은 갈수기 집중 방류하여 지류 및 본류 유황 개선

ㅇ 금강, 영산강은 한강 이상의 갈수량을 확보

ㅇ 낙동강은 송리원댐에 의한 하천유지용수(13m³/s) 추가 공급시 한강 수준의 갈수량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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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점
유역
면적
(km²)

갈수시 유량(m³/s)
단위
면적당
갈수량
(천m³/s/km

²)

한강
대비
(%)증고전 증고후 증가량

한  강 한강대교 24,753 117.5 121.1 3.6 489 100

낙동강 진동 20,317 53.2 84.6
(97.5)

31.4
(44.3)

416
(480)

85
(98)

금  강 규암 8,253 41.2 47.4 6.2 574 117
영산강 나주 2,059 8.6 16.3 7.7 791 162

( )는 송리원댐 하천유지용수 포함하는 경우

□ 증고방법은 기존 제체 및 여수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수 계
제체

덧쌓기

제체

추가쌓기

수문

설치

제체 덧쌓기

및 수문설치

제체 추가쌓기

및 수문설치
계

한 강 11 - 1 - - 12

낙동강 18 12 - - 1 31

금 강 20 4 - 1 5 30

영산강 8 1 - 4 1 14

섬진강 8 - - - 1 9

계 65 17 1 5 8 96

제체 덧쌓기

 

제체 추가 쌓기

 

□ 갈수기 유량관리를 위해 홍수통제소,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물관리 

기관별 유기적 연계운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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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련

◇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9.2억m³ 

증대

 - 퇴적토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로 홍수조절용량 증대

 - 노후제방 보강으로 치수안전도 증대

 -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홍수배제 효과 증대

 - 댐건설 등에 의한 홍수조절용량 증대

 - 도류제 설치로 합류부 유황개선

가.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 저하(0.4~3.9m)

□ 제방증고 및 피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홍수재해를 근원적으로 방어

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신개념 치수대책으로 추진

구 분 기존의 하천정책
4대강 살리기의 하천정책

(신개념 홍수방어)

정책기조 소극적 홍수소통 적극적 홍수방어

적용방법
하천 직강화,

제방증고, 단면축소

단면확대, 저수로 확대,

계획홍수위 저하

친수환경
높은 제방으로 인한

하천접근성 저하

자연형 하안으로

친수환경 극대화

개 념 도

 ㅇ 홍수위 저감으로 제방누수와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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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간
구간길이

(km)

평균준설

깊이(m)

준설량

(억m³)

홍수위저감

(m)

한 강 팔당댐～충주댐 114.3 0.2 0.5 1.0～2.6

낙동강 하구둑～안동댐 334.2 1.3 4.4 0.9～3.9

금 강 하구둑～대청댐 130.4 0.2 0.5 0.8～0.9

영산강 하구둑～담양댐 111.6 0.6 0.3 0.4～1.5

계 - 690.5 - 5.7 -

* 낙동강은 제방누수로 인한 피해 빈발

: ’02.8월 태풍 루사시 백산제(경남 함안), 함안제(경남 합천) 붕괴 등

 ㅇ 홍수위가 낮아져 여유고가 많이 확보된 곳이나 보호면적이 적은 곳에서 기존 제방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은 추후 검토

□ 현장여건, 시공성, 경제성, 환경영향을 고려한 준설방안 수립

구분 육상굴착
수중준설

가물막이 공법 준설선

적용구간

육상구간 수심 2m 이내 구간 수심 2m 이상 구간

장비

굴착

도저굴착

(D/Z 33톤 타이어)

도저굴착

(D/Z 32톤 무한궤도)

펌프준설

(2000HP)

적재 로더(2.87m³) 백호우(1.0m³) -

운반 덤프트럭(15톤) 덤프트럭(15톤) 배사관으로 직접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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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로 홍수조절용량 증대(0.5억m³)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수문 등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저류량 조절

하천의 일정수위
이상의 유량을 유역에 저류

□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를 설치하여 홍수시 첨두홍수량 저감을 통해 하류지역 

보호

구 분 지구명 조절지 면적
( km²)

홍수조절용량
(백만m³) 비고

홍  수
조절지

담양 1.22 3.27 용천(지방)

화순 1.58 6.38 지석천(국가)

강  변
저류지

여주 2.93 24.61 한강(국가)

영월 0.77 7.90 한강(지방)

나주 1.97 7.19 영산강(국가)

* 생태, 수질을위한저류지1개소(낙동강합천) 및생태습지35개소별도계획

평상시 홍수시

<담양 홍수조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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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 사업 후 

<여주 강변저류지>

사업 전 사업 후
<영월 강변저류지>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는 평상시 하천생태개선을 위한공간으로 조성 및 활용

다. 노후제방 보강(620km)으로 치수안전도 증대

▪ 한 강 131km ▪ 낙동강 335km (수퍼제방 20km 포함)

▪ 금 강 117km ▪ 영산강 17km ▪ 섬진강 20km

□ 보강방법 : 둑마루 확폭, 사면경사 1:2→1:3

□ 보강구간

 ㅇ 홍수위 저감효과가 미약한 배수영향구간

 ㅇ 토지이용고도화와 인구밀집에 따라 홍수피해 잠재능이 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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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신속한 홍수배제 및 수위저감

□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하여 신속한 홍수배제와 수위 저감

 ㅇ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둑은 건설 당시의 계획홍수량에 비해 홍수량이 각각 

20%, 50% 증가

구 분
계 획 홍 수 량

비고
건설 당시 현 재

낙동강 하구둑(’87) 18,300 m³/s 22,000 m³/s + 3,700 m³/s

영산강 하구둑(’81) 5,600 m³/s 8,310 m³/s + 2,710 m³/s

 ㅇ 낙동강 배수문 증설로 홍수시 하류부 수위 약 1.1m 저감

 ㅇ 영산강 배수문 증설,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확장, 영암호 배수문 증설로 

홍수시 하류부 수위 약 0.3m 저감

하 천 사 업 폭(m) 높이/길이 련수

낙동강 배수문 증설 47.5 9.2 6

영산강

영산호 배수문 증설 30 13.6 8

영암호 배수문 증설 30 10.5 11

영산-영암호 연락수로 확장 15→140 4,440 1

마. 댐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로 홍수조절용량 증대(3.0억m³)

□ 낙동강 송리원 다목적댐(경북 영주)의 홍수조절용량(0.8억m³)

□ 농업용저수지 증고에 의해 추가 확보된 홍수조절용량(2.2억m³)

▪ 한 강 900만m³ ▪ 낙동강 8,700만m³ ▪ 금 강 5,000만m³

▪ 영산강 6,000만m³ ▪ 섬진강 1,000만m³

바. 도류제 설치로 합류부 유황개선

□ 도류제 기능

ㅇ 합류부에서는 하천의 유량, 유속 및 유사량 등의 영향을 받아 흐름 특성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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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등이 변함

  - 본류와 지류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홍수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도류제 설치 필요

□ 도류제 설치 위치(시범사업)

하천 지구명 위치 연장(km)

낙동강

강정지구 금호강 합류점 1.42

영순지구 영강 합류점 1.88

풍천지구 광산천 합류점 1.35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류 합류점 추가 설치

사업 전 사업 후

<낙동강-금호강 강정지구 도류제>

3.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

* ’08년 현재 75.8%, 당초 ’15년 목표 86.3%

 -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COD, TP 및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 사업별 투자물량은 ’12년 수질목표 최대치(86%)를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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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 체계적 관리

□ COD, TP 수질오염도(10년 추이)가 상승했거나, 주변에 비해 오염도(3년 평균)가 

높고,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34개 유역 선정

* 한강 11개, 낙동강 10개, 금강 9개, 영산강 4개

 ㅇ 34개 유역을 시급성․오염도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 

  - (최우선관리) COD, TP 뿐만 아니라 BOD도 가장 높아 최우선적으로 수질개선

이 필요한 5개 유역

  - (핵심관리)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거나 전반적인 오염도가 높아 하류지역 수질에 

영향이 큰 11개 유역

  - (중점관리) 비교적 상류 또는 하류 유역 등 최우선․핵심관리 유역을 제외한 

18개 유역

□ 34개 유역은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을 당초 ’15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조기 투자

 ㅇ 오염도가 높은 COD, TP, 특히 조류발생 인자인 “TP”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등

< 34개 유역 구분>

구분
최우선관리

(BOD, ㎎/L, ’08)
핵심관리 중점관리

한강
(11개)

경안천
(4.8)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

1개 4개 6개

낙동강
(10개)

금호강
(3.9)

낙동왜관,
낙동고령, 남강

낙동상주, 낙동구미,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1개 3개 6개

금강
(9개)

갑천(6.6)
미호천(5.1)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언

2개 2개 5개

영산강
(4개)

영산강상류
(광주천 10.2)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1개 2개 1개
계 5개 11개 18개

나. TP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 선진화 등 

□ 수질오염도, 상수원 취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3개 중권역으로 구분하여, 방류기준을 

차등화․선진화(’1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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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안)>

구분
수질

항목(mg/L)
현행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비 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BOD 10 5 5 10

( ) 동절기
기준

COD 40 20 20 40
TN 20(60) 20 20 20
TP 2(8) 0.2 0.3 0.5

폐수종말
처리시설

BOD 20(30) 10 10 20 ’11～’12
적용기준
( )

농공단지

COD 40(40) 20 20 40
TN 40(60) 20 20 40
TP 4(8) 0.2 0.3 0.5

① (Ⅰ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② (Ⅱ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을 제외한 34개 유역

③ (Ⅲ지역) : Ⅰ․Ⅱ지역을 제외한 4대강 유역

□ COD·TP 하천환경기준신설(’09년), TP 수질오염총량제 시행(’11년)

* 신설 : COD 2∼11mg/L, TP 0.02∼0.5mg/L 범위 내에서 7등급화

다. 34개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 생활하수처리시설

ㅇ 하수처리시설 750개소를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12년까지 평균 91% 이상

으로 제고(농촌지역 64%)

- 기존 및 신설 249개 하수처리장의 화학적 처리시설 보강, 여과시설 설치 등 고도화

ㅇ 34개 유역 내에 하수관거 9,830km(246개소)를 정비

- 지하수 등 희석수 유입차단, 노후관거 개량 등

□ 산업폐수 종말처리시설

ㅇ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개소를 ’12년까지 신․증설

  - 기존 및 신설시설 화학적 처리 104개소 고도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ㅇ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12년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여 공공처리

시설 31개소 확충 및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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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점오염 저감대책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 고랭지 밭 유입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

 ㅇ 소양․임하․도암호 고랭지 밭에서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세부대책 수립(’09)

* 식생수로 완충 식생대․저류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집중 설치

□ 도시․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

 ㅇ (농촌지역) 생태습지․둠벙을 조성,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농약, 비료 등 오염

물질을 저감

 ㅇ (도시지역) 비점오염 물질이 차집되는 유수지․폐쇄된 취수장을 생태복원, 오염

물질 정화 후 하천에 방류

  - 하천 인근 도시지역 도로․주차장 등에 투수성 포장, 식생도랑 등 빗물침투․저류

시설을 설치

□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 강화

 ㅇ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유출수를 저장하여 하천유입을 방지하는 완충저류지 10

개소 설치

 ㅇ 4대강 영향권 내의 1~3종 공장, 하․폐수처리시설 600여 개소에 수질 TMS를 부착

(‘10)하여 방류수질 실시간 감시

 ㅇ 수질자동측정망을 확충(‘09년 4개소, ’12년까지 29개소)하여 수질오염사고 

감시 강화

마.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 하천 내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경지 정리

 ㅇ 하천내 농경지를 정리하여 농약·비료 등의 하천유입을 차단

<사업전> <사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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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 929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지천, 도시하천, 도랑․실개천 등 생태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

 ㅇ 생태습지 35개소, 43.5km 조성

▪ 한  강(17개소)  13km ▪ 낙동강(8개소)  15km
▪ 금  강(6개소)  10km ▪ 영산강(1개소)  3km
▪ 섬진강(3개소)  2.5km

≪생태습지 유형≫

개방형 습지 폐쇄형 습지 샛강형 습지

≪정화능력이 확인된 습지식물≫

생활 형태 식물종

습생식물  미나리, 민트류

추수식물  달뿌리풀, 큰고랭이, 줄, 물옥잠, 갈대, 노랑꽃창포, 꽃창포

부엽식물  노랑어리연꽃, 어리연꽃, 개연꽃, 연꽃, 마름

침수식물  말즘, 검정말, 대가래, 생이가래, 이삭물수세미, 물수세미

부유(부표)식물  개구리밥, 큰물개구리밥, 부레옥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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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하도 복원(2개소) :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지점

□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ㅇ 하천 인근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12년까지 813만m²의 생태림 조성

* 수변생태림 일부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속성수 재배)으로 활용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 강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수변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가. 강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 조성

□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1,728km)

 ㅇ 제방 등을 활용하여 하구부터 상류 주요 지점까지 자전거길 설치하여 생태  

탐방로로 활용

▪ 한  강(305km)  팔당댐~충주댐 ▪ 낙동강(743km)  하구둑~안동댐

▪ 금  강(248km)  하구둑~대청댐 ▪ 영산강(220km)  하구둑~담양댐

▪ 섬진강(212km)  하구~섬진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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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도․지방도에도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저탄소

녹색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

□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 캠핑장,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

나. 수변 접근성 개선

□ 도로·제방 등으로 인한 공간단절 극복

 ㅇ 강이 도시를 통과하는 경우, 제방 상부 도로신설 지양

  - 기존 제방도로는 교통계획과 연계하여 녹도화하거나 차선수 축소, 지하차로‧
우회로 설치

 ㅇ 도시와 수변공간을 연결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통로 확보

  - 지하보도․보행육교 등을 설치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완경사․계단형 등의 제방

조성

□ 강과 도심 간의 연결성 강화

녹색보행길 및 지하차로 설치
(한강 르네상스)

수변연결 대중교통망
(한강 르네상스)

수변-도심간 녹지 네트워크 구축
(뒤셀도르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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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심과 수변을 잇는 녹색보행길(Green-Way),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ㅇ 도심과 수변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

  - 수변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 본류․지류 자전거길 연결

 ㅇ 자가용 이용수요를 줄이기 위해 수변연결 대중교통망 확대

다. 수변중심 도시재생

□ 수변을 거주와 경제활동 공간으로 활용

 ㅇ 수변을 단순 레크리에이션 기능으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일상 도시생활

공간으로 개발

  - 수변공간의 쾌적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변에 양질의 거주‧업무

‧여가공간 조성

 ㅇ 향후 도시발전에 필요한 선도기능을 수변에 적극 유치하여 수변을 도시 및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

  - 중소도시의 구도심 재생을 수변개발과 연계추진

□ 수변 랜드마크 조성

 ㅇ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소성을 반영한 수변 랜드마크 

조성

 ㅇ 공공청사·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수변에 배치하여 수변 공공성 증대

 ㅇ 수변 랜드마크 및 문화시설을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하여 ‘수변 역사

문화벨트’ 조성

수변 거주·업무·문화공간
조성 (한강 르네상스)

수변 도시재생
(리용 콩플뤼앙스, 프랑스)

수변 랜드마크 조성
(레이노하펜 크레인하우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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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둔치활용 다양화

□ 활력있는 도심지역 둔치 조성

 ㅇ 침수정도와 제방인접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둔치에 다양한 활동을 

도입하고, 이수·치수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제방형태 다양화

 ㅇ 친수성 제고를 위해 수중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호안을 완경사로 조성

 ㅇ 수면에 인접해서 산책로, 자전거길의 순으로 배치하되, 둔치 폭이 넓은 경우 산책로와 

자전거길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자연친화적인 교외지역 수변공간 조성

 ㅇ 강 주변의 녹지와 숲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

 ㅇ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시설, 산책로‧자전거길, 기초적 운동시설, 파고라, 벤치 

등의 휴식시설 조성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색상 및 재료 사용

다양한 제방디자인
계획(안)

산책로, 자전거길 수변인접 배치
(한강 르네상스)

자연형 수변공간 조성
(하이델베르크,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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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 수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시설물 디자인

 ㅇ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 점진적인 높이 변화 유도 등 수변공간과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및 스카이라인 형성

 ㅇ 특별 건축구역 지정, 현상설계 도입 등을 통해 수변에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조성 유도  

 ㅇ 차폐식재, 건축물 녹화, 외관개선 등 수변시설 디자인을 강화하고,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체적으로 계획

□ 수변공간의 통합디자인

 ㅇ 강과 주변지역의 지형조건, 경관, 역사‧문화적 조건 등을 고려,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디자인

 ㅇ 호안, 둔치, 제방, 가로시설물 등을 개별적‧평면적이 아닌 통합적‧입체적으로 디자인

 ㅇ 둔치와 제방 내 도시공간의 통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천정비계획과 도시계획

간 연계성 강화

수변공간과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뒤셀도르프, 독일)

통합적․입체적 디자인
(한강 르네상스)

둔치와 도시공원의 통합정비
(아사히가와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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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 중심의 지역발전

1) 지천 살리기

□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하여 지천(지방하천, 소하천 등)도 이수․치수․환경․친수․문화․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 지방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재평가, 주요 도시구간은 국가하천과 같이 100~200년 

빈도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

 ㅇ 도시부근의 저수지 활용, 고도처리된 하수의 재활용 등을 통해 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

 ㅇ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관광․역사 네트워크를 4대강 본류(국가하천)에서 

지류(지방하천)까지 연결

 ㅇ 하천을 따라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은 단계적으로 정비

*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5,778km) 중 제방축조․보강, 하도준설, 하천

환경정비 등이 필요한 2,327km 정비

  4대강 수계내 나머지 지방하천(13,068km)은 ’10년말까지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ㅇ 정비가 필요한 구간만 친환경적으로 정비

 ㅇ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沼), 여울 등은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2)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 녹색관광 실현을 위한 강변관광문화(리버투어리즘) 활성화

 ㅇ 내륙․강․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 유람선 관광상품 개발

* 강변 유람선 상품, 강과 바다 연결코스 개발

 ㅇ 체험루트 및 숙박 시설 연계한「역사문화생태 탐방 리버워크」조성(500km)

 ㅇ 녹색관광, 지질관광 활성화 및 에코문화관광 빌리지 조성

 ㅇ 지역주민과 외국관광객이 함께 하는 강별 대표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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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크루즈> <스페인 산티아고 길> <서울 국제불꽃축제>

□ 패키지형 4대강 특화문화관광 거점 조성

 ㅇ 4대강 인접․배후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활성화 도모

 ㅇ 4대강별 브랜드화 전략에 맞춘 강별 특화 개발

▪현대적 감성공간 한강
(Art River)

▪서해안시대 국제교류의 중심 금강
(Gold River)

▪맛과 멋의 영산강
(Romantic River)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낙동강
(Eco River)

□ 자전거문화 활성화 및 레포츠단지 조성

 ㅇ 휴식형 생활체육 공간인 자전거 테마공원 설치

- 자전거유스호스텔, 자전거피크닉장, 자전거체험장 등 조성

 ㅇ 4대강 종단 ｢뚜르 드 코리아｣를 스포츠관광상품으로 개발

* 뚜르 드 프랑스 : 100년 역사를 가진 전 세계적인 자전거 축제로 대회기간중 전통

마을 관광, 알프스 산악 관광 등으로 관광객 유치

 ㅇ 수상레포츠단지 조성

  - 수륙해안 복합 ‘그린 X-스포츠 파라다이스’, 항공테마파크, 강(江)수욕장 및 백사장 

모래골프장 등 테마별 구성 

< 뚜르 드 코리아 > < 뚜르 드 프랑스> <양평 수상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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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 확충

 ㅇ 유역별 특화된 문화유적 정비로 문화정체성 회복 

 ㅇ ‘역사 속의 옛길’을 역사문화교육장화

 ㅇ 전통 마을숲 복원 및 전통가옥·종가 문화의 전승․개발

  - 담양 관방제림, 예천 금당실 송림, 의성 사촌리 가로숲 등 

 ㅇ 을숙도 철새도래지 생태환경 복원

□ 문화와 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강문화 연출

 ㅇ 첨단기술을 적용한 수준 높은 진경 공연상품 개발

  - 지역을 대표하는 유형·무형 유산의 콘텐츠화

 ㅇ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및 하수종말처리장 녹색예술공간 조성

  - 남한강 일대 예술의 거리(미술관, 갤러리, 창작스튜디오)와 문화체험공간 조성

(공연장, 공방, 아트샵 등)

  - 하수종말처리장의 빈 공간 및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공공미술 작품 설치 및 

공간 이미지 구성

<중국 ‘인상서호’ 공연> <독일 영화박물관> <가상 문화체험지도>

 

 ㅇ 4대강 주변 역사문화유적을 중심으로 박물관 벨트 조성

 ㅇ 디지털 4대강 유역 문화지도 제작

  - 4대강 유역 향토문화자원 발굴․조사 및 자료 DB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

지도 제작, 포털사이트 구축 등

 ㅇ 디지털 가상체험 콘텐츠 시범개발 

  - 4대강 GIS기반 3D 가상 문화·관광·생태 체험서비스 구축

3)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 4대강 주변 개발여건이 유리한 마을에 농어촌개발사업을 종합 지원하여 미래 

금수강촌의 모델로 제시

 ㅇ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테마와 개발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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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

 ㅇ 마을개발에 민간투자유도를 위해 제도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 생활환경 개선,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체험‧관광사업 등을종합‧연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마을로 발전 유도

 ㅇ 지역주민의 생활권(마을~읍‧면~중심도시)을 고려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제공

 ㅇ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 농어촌 소득원으로 개발

□ 마을개발 및 지역 명소화에 기업 참여 유도

 ㅇ 마을개발 투자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ㅇ 기업 등이 마을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초기단계는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 8지구를 추진하고, 사업이 정착되면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23지구 추진

 ㅇ 선도사업은 지자체와 협의, 개발여건이 유리한 마을 선정‧추진

 ㅇ 사업이 정착되면 지자체 주도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간접지원

4)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 4대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류유역 산림 정비

 ㅇ 계곡에서 발생하는 토석ㆍ나무 유출을 차단하고, 황폐된 계곡의 환경을 보전ㆍ

복원함으로써 계곡을 안정시킴

 ㅇ 산림의 수원함양능력을 확충하여 이용가능 수자원량 증대

▪ 계곡환경정비 :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계류복원사업

▪ 산림환경정비 : 숲가꾸기, 경관숲 조성ㆍ관리, 산지보전, 산지복원, 산사태

복구 및 예방, 오솔길 정비

5) 저수지 수변개발

□ 저수지 수변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되는 도농교류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명소화 조성

 ㅇ 숲가꾸기, 다목적 산림댐, 생태공원, 어도설치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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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저수지 상류 계곡에는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 테마공원, 숲을 이용한 휴양림 

등을 조성

□ 지역 고유자원의 테마화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ㅇ 농업생산․가공․유통․문화․복지, 승마학교 및 승마체험장 등 휴양, 공동체조성, 농촌

관광 등의 공간으로 조성

 ㅇ 저수지 주변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승마체험장․어도관람 등 테마체험시설, 위락

시설, 향토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6)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 IT를 이용한 하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하천 수위․유량 등 수문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홍수예보 및 물관리의 

정확성 향상

 ㅇ 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통제하여 홍수통제와 물이용 효율의 

극대화

□ 하천환경․재해관리를 위한 클린IT 센서 개발

 ㅇ 원격센서기술을 개발하여 수질오염, 재해발생시 위험지역 및 교량․댐 등 시설물 

실시간 감시

□ 4대강 디지털 투어 시스템 구축

 ㅇ 4대강 문화․유적자원의 디지털투어化를 위한 무선 통신 및 위치정보기능 관련 요소

기술 개발․상용화․국제표준화 지원

□ 4대강 환경관리 무인수중로봇 개발

 ㅇ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중환경에서의 로봇서비스 제공으로 수자원․생태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

□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설치

 ㅇ 저류지, 홍수터 등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 설치

 ㅇ 보 설치와 농업용저수지 제체 증고시 소수력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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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4대강 핵심사업

1. 한  강 : 남한강 홍수방어, 생태복원 및 여가기반 조성

□ 물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0.5억m³ 증대

 ㅇ 보 3개 설치(0.4억m³)

구간
구간길이

(km)

보높이

(m)

관리수위

(EL. m)

저류량(백만m³)

전 후 증가

팔당댐~이포보 36.5 - 25.0 227.9 231.7 3.8 

이포보~여주보 11.7 6.0 28.0   1.7  17.0 15.3 

여주보~강천보 9.8 8.0 33.0   2.8  12.8 10.0 

강천보~섬  강 11.7 8.0 38.0   1.4  11.5 10.1 

섬  강~충주댐 44.6 - -   9.6  10.3  0.7 

계 114.3 243.4 283.3 39.9 

 ㅇ 농업용저수지 12개 증고(0.1억m³)

□ 홍수방어 대책 : 홍수조절용량 0.9억m³증대

 ㅇ 하도 정비 - 준설(0.5억m³)

 ㅇ 강변저류지(여주 : 0.25억m³, 영월 : 0.08억m³)

 ㅇ 농업용저수지 증고(0.1억m³)

 ㅇ 노후 제방보강(131km)

□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ㅇ 수질개선 주요 사업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 하․폐수처리장(55개), 마을하수도(91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증설(2개), TP 처리시설 보강(217개), 하수관거 확대(44개)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빗물침투 저류시설, 생태유수지 등(16개), 농촌 둠벙 및 생태

습지 등(30개)

  -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소양강 유역) : 식생수로․침사지 설치 등 흙탕물 제로화 

시범사업 추진

 ㅇ 생태복원 주요 사업

  -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 조성(17개소, 1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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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계 내 국가하천 생태하천조성(193km)과 함께 지천(22개소) 및 도심하천(5개소) 

복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ㅇ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305km)

 ㅇ 신설보 주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 강 중심의 지역발전

 ㅇ 한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84개소, 480km)을 단계적 정비

* 제방축조․보강(341km), 하도준설(52km), 생태하천 조성(87km)

 ㅇ 단양수중보 등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예정인 사업 적극 지원

문화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 농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등 연계사업의

4대강별 세부계획은 해당부처에서 수립․시행

2. 낙동강 : 홍수방어, 물 확보 및 생태복원

□ 물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10.2억m³ 증대

 ㅇ 보 8개 설치(6.7억m³)

구간
구간길이

(km)
보높이
(m)

관리수위
(EL. m)

저류량(백만m³)
전 후 증가

하구둑~함안보 75.7 - 0.3 174.6 316.2 141.6 
함안보~합천보 42.9 13.2 7.5 11.5 127.1 115.6 
합천보~달성보 29.0 9.0 10.5 12.2 66.6 54.4 
달성보~강정보 20.4 10.5 14.0 6.2 56.0 49.8 
강정보~칠곡보 25.2 11.5 19.5 5.9 107.7 101.8 
칠곡보~구미보 27.3 12.0 25.5 3.2 93.6 90.4 
구미보~낙단보 18.1 11.0 32.5 2.5 55.4 52.9 
낙단보~상주보 14.9 11.5 40.0 1.0 34.3 33.3 
상주보~영  강 13.0 11.0 47.0 1.1 28.7 27.6 
영  강~안동댐 67.7 - - 6.3 10.8 4.5 

계 334.2 224.5 896.4 671.9 

 ㅇ 중소규모댐 건설 등(2.5억m³)

  - 송리원댐(2.0억m³), 보현댐(0.2억m³), 안동-임하댐 연결(0.3억m³)

 ㅇ 농업용저수지 31개 증고(1.0억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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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방어 대책 : 홍수조절용량 6.1억m³ 증대

 ㅇ 하도정비 - 준설(4.4억m³)

 ㅇ 송리원댐 건설(0.8억m³) 및 농업용저수지 증고(0.9억m³)

 ㅇ 하구둑 배수문 증설(475→760m)

  - 홍수시 하류부 수위 약 1.1m 저감

 ㅇ 영강, 광산천, 금호강 합류부에 도류제를 설치하여 흐름개선

 ㅇ 노후제방 보강(335km)    * 수퍼제방 20km 포함

□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ㅇ 수질개선 주요 사업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 하․폐수처리장(74개), 마을하수도(238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증설(20개), TP 처리시설 보강(179개), 하수관거 확대(112개)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빗물침투 저류시설, 생태유수지 등(23개), 농촌 둠벙 및 

생태습지 등(33개)

  - 완충저류시설 설치(낙동왜관 유역 등) :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왜관·성서 산업

단지에 설치(9개소)

 ㅇ 생태복원 주요 사업

  -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 조성(8개소, 15km)

  - 수계 내 국가하천 생태하천조성(407km)과 함께 지천(13개소) 및 도심하천(1개소) 

복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ㅇ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743km)

 ㅇ 신설보 주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ㅇ 그린 수퍼벨트 조성 : 자전거길, 마라톤코스, 녹지벨트 등을 조성하여 랜드마크화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현풍면 대니산)

□ 강 중심의 지역발전

 ㅇ 낙동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148개소, 862km) 단계적 정비

* 제방축조․보강(633km), 하도준설(99km), 생태하천 조성(130km)

 ㅇ 부산 강서신도시 워터프론트 조성 지원, 대구 그린 수퍼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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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  강 :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 물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1.1억m³ 증대

 ㅇ 보 3개 설치(0.5억m³)

구간
구 간
길 이
(km)

보 
높이
(m)

관 리
수 위
(EL. m)

저류량(백만m³)

전 후 증가

하구둑~부여보 58.6 -  1.0 136.0 152.3 16.3 

부여보~금강보 23.4 7.0  4.2 5.4 23.5 18.1 

금강보~금남보 18.7 7.0  8.8 4.9 15.3 10.4 

금남보~미호천 8.0 4.0 11.4 2.5 3.8 1.3 

미호천~역조정지 21.7 - - 3.0 3.0 -

계 130.4 151.8 197.9 46.1 

 ㅇ 농업용저수지 30개 증고(0.6억m³)

□ 홍수방어 대책 : 홍수조절용량 1.0억m³ 증대

 ㅇ 하도정비(0.5억m³), 농업용저수지 증고(0.5억m³)

 ㅇ 노후 제방보강(117km)

□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ㅇ 수질개선 주요 사업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 하․폐수처리장(63개), 마을하수도(133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증설(6개), TP 처리시설 보강(110개), 하수관거 확대(68개)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빗물침투 저류시설, 생태유수지 등(9개), 농촌 둠벙 및 생태

습지 등(21개)

 ㅇ 생태복원 주요 사업

  -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 조성(6개소, 10km)

  - 수계 내 국가하천 생태하천조성(199km)과 함께 지천(8개소) 및 도심하천(1개소) 

복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ㅇ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248km)

 ㅇ 신설보 주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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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중심의 지역발전

 ㅇ 금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94개소, 588km) 단계적 정비

* 제방축조․보강(335km), 하도준설(117km), 생태하천 조성(136m)

 ㅇ 공주․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복원(67km)으로 문화관광루트 마련

4. 영산강 : 홍수 방어와 수질 개선

□ 물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1.2억m³ 증대

 ㅇ 보 2개 설치(0.4억m³)

구간
구간길이

(km)
보높이
(m)

관리수위
(EL. m)

저류량(백만m³)

전 후 증가
계 111.6 223.3 261.0 37.7

하구둑~죽산보  48.6 - -1.35 218.0 224.1  6.1

죽산보~승촌보  19.1 8.85  3.50   2.6  25.2 22.6

승촌보~광주천  12.4 6.50  7.50   0.7   9.7  9.0

광주천~담양댐  31.5 - -   2.0   2.0  0.0

 ㅇ 농업용저수지 23개 증고(0.8억m³) * 섬진강 9개 포함

□ 홍수방어 대책 : 홍수조절용량 1.2억m³ 증대

 ㅇ 하도정비(0.3억m³), 농업용저수지 증고(0.7억m³)

 ㅇ 강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신설(0.2억m³)

* 나주(7.2백만m³), 담양(3.3백만m³), 화순(6.4백만m³)

<평상시> <홍수시>

 ㅇ 노후 제방보강(37km)   * 섬진강 20km 포함

 ㅇ 하구둑 배수문 증설(240→480m)

  - 홍수시 영산호 내수위 약 0.3m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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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ㅇ 수질개선 주요 사업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 하수처리장(15개), 마을하수도(127개), 가축

분뇨처리시설 신․증설(3개), TP 처리시설 보강(39개), 하수관거 확대(22개)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빗물침투 저류시설, 생태유수지 등(37개), 농촌 둠벙 및 

생태습지 등(30개)

 ㅇ 생태복원 주요 사업

  - 하천 내 농경지 정리, 구하도 복원(2개소) 및 생태습지 조성(4개소, 5.5km)  

 * 섬진강 생태습지 3개소 2.5km 포함

  - 수계 내 국가하천 생태하천조성(130km)과 함께 지천(5개소) 복원      

* 섬진강 생태하천조성 31km 포함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ㅇ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432km)  * 섬진강 212km 포함

□ 강 중심의 지역발전

 ㅇ 영산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41개소, 211km) 단계적 정비

* 제방축조․보강(143km), 하도준설(50km), 생태하천 조성(18km)

 ㅇ 뱃길복원(목포~광주, 80km)으로 문화관광 루트 마련

* 벽진나루 워터프론트 조성 지원, 영산포구 복원

VI  기대효과

가.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 용수 확보량 13.0억m³ 증대로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제고

 ㅇ 하도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 대비

 ㅇ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갈수기에도 풍부한 하천유지

유량 확보 (홍수조절 겸용)

□ 홍수조절능력 9.2억m³ 증대 등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ㅇ 퇴적토 준설 등으로 홍수피해와 복구비 저감

 ㅇ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로 하류지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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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노후제방 보강으로 치수안전도 증대

나.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12년에는 낚시 가능하고(fishable), 수영할 수 있는(swimmable) “좋은 물” 비율 

대폭 향상

□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벨트 조성으로 생태환경 개선

 ㅇ 하천 내 농경지 정리로 비점오염원 저감 및 생태환경 개선

 ㅇ 생태습지, 하천숲 조성으로 녹지벨트 확보

다.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둔치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라.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 생산유발효과 약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

*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순공사비 19.4조원)에 대해 한국은행 ’06년 산업연관표

적용(건설업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원, 생산유발계수 2.04)

□ 클린 IT, 태양광․소수력발전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활용

□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

마.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IT와 ET 융합형 물관리 기술의 세계표준 모델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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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VII  투자계획

* ’10년 예산편성및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09.9월)시최종 확정

1. 소요재원  

□ 본 사업 : 16.9조원

 ㅇ (국 토 부) 하천정비, 댐․조절지, 하구둑(낙동강) 등 13.6조원

 ㅇ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영산강) 등 2.8조원

 ㅇ (환 경 부) 수질개선사업 0.5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수량 사업비

1. 준설 5.7억m³ 51,599

2. 보 설치 16개소 15,091

3. 생태하천 537km 21,786

4. 제방보강 377km 9,309

5. 댐, 조절지, 낙동강하구둑 6개소 17,241

6. 농업용저수지, 영산강하구둑 87개소 27,704

7. 수질대책 1식 5,000

8. 기타 - 21,768

합 계 169,498

□ 직접연계사업 : 5.3조원

 ㅇ (국 토 부) 섬진강․주요지류 1.7조원

 ㅇ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0.2조원

 ㅇ (환 경 부) 수질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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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 분 수량 사업비

1. 준설 4.5백만m³ 265

2. 수중보 1개소 110

3. 생태하천 392km 9,358

4. 제방보강 243km 6,856

5. 농업용저수지 9개소 1,471

6. 수질대책 1식 33,837

7. 기타 - 607

합 계 52,504

□ 연계사업 :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2.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ㅇ 본사업은 ’11년 완료(댐․저수지 등은 ’12년 완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국 토 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 경 부 0.5 - 0.25 0.25

합 계 16.9 0.9 6.95 7.3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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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접연계사업은 ’12년 완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국 토 부 1.7 - 0.5 0.7 0.5

농식품부 0.2 - - 0.1 0.1

환 경 부 3.4 1.0 1.1 0.7 0.6

합 계 5.3 1.0 1.6 1.5 1.2

□ 사업시행주체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역할 분담

  - 준설, 보 설치 등 하천공사는 국토부․지자체 시행

  - 댐․저수지․하구둑 등은 시설물 관리기관인 공기업 시행

VIII  사업시행방안

1. 보 상

□ (보상범위)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향후에도 영농행위 

불허

(단위 : 만m²)

 

구 분
하천구역내
경 작 지

하천구역내
사 유 지

신규편입 계

면 적 15,686 836 1,228 17,750

 ㅇ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되, 불법행위는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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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방안)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로 보상을 추진하고, 물건조사는 토지공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

 ㅇ 하천구역내 경작지 영농보상은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일” 기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자에게 지급(2년간 영농비)

*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ㅇ 하천구역내 사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

 ㅇ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2. 준설토 처리방안

□ 총 준설물량은 약 5.7억m³이며, 이중 골재(모래)는 약 2.6억m³(46%), 사토는 

3.1억m³(54%)으로 추정

□ 모래는 시장안정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충분한 적치장을 확보하고 수급조절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매각

□ 사토는 주변 산업단지 등에 매립하거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및 농경지의 성토에 

활용

□ 준설토 관리 및 적정 활용․처리방안

 ㅇ 야적장의 오탁수 등 2차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를 설치하고 가 

배수로를 연결

 ㅇ 골재를 건설재료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세척 등 처리 후 공사 등에 

활용

 ㅇ 골재가 아닌 경우로서 토양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

  - (오염기준 판단) 토양오염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 ‘토양오염 우려

기준(17개 항목)’ 초과여부 판단

  - (활용 및 처리방안)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사는 적정처리 후 재활용 또는 매립 

등 처리

3. 환경평가

□ 환경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으로 인한 부정

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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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 구성․운영

 ㅇ 지방환경청에 공무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평가단을 

구성하여 환경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 제고

* 6개 지방(유역)환경청별 구성 완료(’09.1.15, 87명)

 ㅇ 계획수립, 평가서 작성․협의 등 전과정에 걸쳐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을 실시

□ 평가항목의 ‘선택과 집중’

 ㅇ 평가서 작성 전 스코핑 위원회에서 입지여건․사업특성 등을 고려, 중점평가항목․
범위, 자연환경 조사범위 등 결정

* 불필요한 항목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 과학적 평가를 위해 환경기초 정보 제공 이용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환경지리정보시스템 활용

4. 문화재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본류 및 주변지역에 총 1,482건의매장 문화재 분포지 

확인

* 하천구역 407건, 인근지역(50m 이내) 340건, 주변지역(500m 이내) 735건

권역

하천구역

(제방포함)

하천 인근지역

(50m 이내)

하천 주변지역

(500m 이내) 계
유물
산포지

고분군 기타
(성곽등)

유물
산포지

고분군 기타
(성곽등)

유물
산포지

고분군 기타
(성곽등)

한 강 61 - 46 82 - 35 47 3 128 402

금 강 25 - 49 60 4 54 51 19 188 450

영산강 44 - 4 15 1 7 21 10 67 169

낙동강 99 1 78 31 20 31 28 55 118 461

소계 229 1 177 188 25 127 147 87 501 1,482
계 407 340 735 1,482

 ㅇ 이중 4대강 본류 구간에 분포하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는 면적 60.9km², 407

건으로 확인

구 분 한 강 금 강 영산강 낙동강 계
면적(km²) 5.9 11.8 5.5 37.7 60.9
비율(%) 9.6 19.3 9.1 62 100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동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181

□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ㅇ 문화재 밀집 매장지역 ⇒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 조성

 ㅇ 우선 발굴조사 지역 ⇒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 우선 투입

 ㅇ 추가 발굴 불가피 지역 ⇒ 발굴 허가 후 즉시 발굴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또는 

지장물 보상 신속 처리

* 시․발굴조사는 지방청에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한문협)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

5. 공사중 환경영향 관리

□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설치․운영

 ㅇ 환경(관리)공단에 통합방제센터를 설립 등 방제체계 구축

 ㅇ 방제장비 보관창고 및 수거 오염물질 보관장 마련

 ㅇ 수질TMS망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방제 시설 설치

 ㅇ 지자체, 하천 공사 업체 근무자에 대한 유형별 사고예방 교육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방제요령 등 지원

□ 공사 중 부유토사 발생 최소화 대책

 ㅇ 수량이 많은 곳에 대한 선박 준설의 경우에는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등 탁수 최소화 

공법 활용

 ㅇ 갈수기 등 수량이 적은 경우, 가물막이․우회수로․임시제방․오탁방지막․침사지 

등 설치

<부유토사 발생 최소화 하천공사 사례>

* ①․② : 가물막이, 우회수로, ③․④ : 오탁방지막, 침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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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 유출(차량․선박 전복 등)에 따른 방제 대책

 ㅇ 유출유형에 맞추어 웅덩이․오일펜스를 설치, 흡착롤․흡착포․유화제 등을 사용하여 

수거

<하천에 유류가 직접 유입된 경우 신속방제 대책 사례>

* 오일펜스 설치 : ③ 우선 설치, ①․② 추가 설치, ④ 안전 확보용

□ 준설선박의 수질오염물질 유출 방지

 ㅇ 선박 세척 등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관리규정 마련․운영

□ 안전한 취수 및 정수대책

 ㅇ 침전지에 경사판 설치 및 체류시간 증대, 여과지 여과속도 감소 등 정수장의 처리

효율 개선

 ㅇ 고탁도 원수 유입시 응집제(PAC 또는 고염기도 응집제) 및 보조응집제(활성

규산 등) 주입율을 조정하여 응집효율 향상

□ 민감종 등 생태계 영향관리

 ㅇ 영향을 받는 수생물이 인근 유입 지천․수변 등에 서식할 수 있는 대체 서식처 등 

확보

 ㅇ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등 민감종을 증식시켜 현재보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4대강 창출

6. 유지관리방안

□ 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규정 제정

 ㅇ 사업 전반에 대하여 수변경관, 동식물상 분포, 하상변동 등을 체계적으로 모

니터링하여 하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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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관리규정 및 매

뉴얼 제정

□ 4대강 하천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설계도서 통합 활용, 사업공정 점검, 보상 및 하천 점용업무 지원 등을 위한 

웹기반 사업관리시스템

 ㅇ 홍수 및 가뭄관리, 수질사고 대응을 위하여 유량․수질측정망, 하천시설물과  

연계한 IT기반 하천유량통제시스템

□ 하천 유지관리체계 개선

 ㅇ 현행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수행중이나, 인력․예산부족 등으로 미흡

 ㅇ 홍수예보 등에 IT를 접목한 최신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R&D를 통해 다양한 물

관리 기술도 개발

 ㅇ 사업효과 지속과 상하류 연계관리 등을 위해 4대강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예산 확충 추진

7. 지역업체 참여확대

□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 금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ㅇ 일반공사 : 76억 미만 공사 ⇒ (개선) 모든 공사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40%로 상향

 ㅇ 턴키공사 : 최소참여비율을 20%로 설정

 ㅇ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로 자격제한

□ 일관적․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 위임․위탁 발주하고,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리발주 추진

8. 사업발주

□ 구간별 특성,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공구분할

 ㅇ 보 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턴키방식 발주

 ㅇ 일반공사는 시공여건 등을 고려하여 500억원 이상, 300～500억원, 300억원 미만으로 

구분(다양한 규모의 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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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향후계획

□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11년 완료(지류, 

댐․저수지 등은 ’12년 완료)

□ 본 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6월부터 발주준비를 하여 하반기에 1차․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발주

 턴키공사 : 1차는 ’09. 6월 발주, ’09.10월 착공

2차는 ’09.10월 발주, ’10. 2월 착공

 일반공사 : 1차는 ’09. 6월 설계발주, ’09.11월 착공

2차는 ’09.11월 설계발주, ’10. 3월 착공

□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도 ’10년까지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참 고  주요 용어설명

ㅇ 강변저류지 : 홍수시 강변의 저지대 농경지 및 폐천부지 등을 이용하여 홍수를 

일시 저장하여 하류의 홍수위를 낮추는 시설

ㅇ 도류제(導流堤) : 두 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는 경우, 각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방

ㅇ 둠벙 : 인공적으로 조성한 소규모 연못

ㅇ 비점오염원 : 불특정 배출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ㅇ 수질 TMS : 수질 원격 측정 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

ㅇ 조류 : 광합성을 하면서 독립영양생활을 하는 수중하등식물의 총칭

ㅇ 홍수조절지 : 홍수시 하천내의 넓은 부지를 이용하여 홍수를 조절하는 댐 

ㅇ BOD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물속의 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

ㅇ COD :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물속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

되는 산소량

ㅇ TP :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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